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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시 4:7)

“You have put more joy in my heart than they have when their grain and wine abound”

 말씀의 창

(Psalm 4:7, E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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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험한 세상 속에서 지친 삶을 살며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두 가지 보석이 있다

면, 그것은 아마도 평안과 기쁨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단한 삶을 살면서 사람들

은 누구나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정적인 평안보다는 동적인 기쁨을 택하고 싶습니다. 

삶이 무미건조합니까? 지치셨습니까?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까? 그러나 기쁨을 

얻으려면, 얻는 방법을 찾기에 앞서 ‘기쁨’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기쁨은 우리가 취해야 하는 어떤 행동이라기보다는 어떤 행동의 결과로 일어나

는 감정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을 얻으려면, 우리는 기쁨을 유발하는 어떤 행동

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쁨을 가져오는 행동들은 무엇일까요? 크게 둘로 분류할 수 있습니

다. 첫째는 경쟁사회 속에서 내 욕망을 성취하는 행동들입니다. 기쁨은 추구하

집 없이 직장도 없이 홀로 외롭게 떠돌며 살다가 간 경화

증으로 57세에 세상을 떠난 형제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참 

불행한 삶을 살다가 불쌍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할 것

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를 마지막으

로 떠나보내는 예배에는 오히려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는 

비록 가족과 많은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그에게는 또 

다른 소중한 가족,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영원한 가

족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수해도 실패해도, 넘어져서 잘못을 범해도, 또 용서하고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사랑방’이라는 가족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회 속에서 패배하고 낙오되어 

첫 번째 기쁨을 모두 잃었지만, 그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

한 사람들 때문에, 그는 두 번째 기쁨, 더 소중한 기쁨을 풍

성히 누리다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두 가지 기쁨 중에서 어떤 기쁨을 추구하고 있습

니까? 여전히 내가 남을 이기고 불행에 빠뜨림으로써 누리

는 경쟁적이고 파괴적인 기쁨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기쁨

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찬송 359장) 그는 우

리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 사랑과 용서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갑시다. 바보 같아 보여

도 사랑하며 용서하며 주고 또 줄 때,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참된 기쁨, 샘물처럼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이 기쁨을 맛보고 계신지요?

글 손원배 목사

는 욕망이 성취될 때 얻어집니다. 스포츠나 게임을 이길 때, 

성공할 때, 합격할 때, 승부욕, 소유욕, 성공욕, 명예욕, 탐

욕, 정욕 등 욕망이 성취될 그때 기쁨이 몰려옵니다. 그렇지

만 내가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상대는 패배하고, 떨어지고, 

기쁨을 빼앗겨야만 합니다. 

기쁨을 생산해내는 두 번째 종류의 행동은 사랑입니다. 사랑

을 하면 기쁨이 따라옵니다. 사랑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반

드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위의 첫

째 기쁨과 달라서, 상대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

게 내 것을 줌으로써 오는 기쁨입니다. 상대를 기쁘게 하고, 

또한 나도 기쁘게 되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상

대를 밀어내고 내가 차지하는 기쁨, 즉 첫째 유형의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은 시기와 다툼, 미움과 증

오가 가득한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승자의 희열 속

에, 패자의 쓰라린 고통과 눈물, 좌절과 분노가 곧 폭발할 것 

같은 위험한 사회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네 이웃을 네 몸

과 같이 사랑하라”(마22:39) 하셨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행20:35)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

하는 길,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줌으로써 기쁨을 누리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지난 6월 25일 저녁에 강대학 형제님의 추모예배가 사랑방 

모임에서 있었습니다. 도박에 중독되어 가족의 버림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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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의 선진들 

- 박해자에서 바울과 같은 선교사로 

‘한국의 사도바울’이라 불리는 이기풍 목사는 1865년 평양 순

영리에서 태어났다. 개인적으로 한학을 수학했고, 서예와 묵화

에도 뛰어난 재주가 있었다. 괄괄한 성격으로 싸움과 술을 좋아

했으며 서양 선교사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시절이 있었다. 그

는 영문의 아전으로 있으면서 싸움과 술주정으로 세월을 보내던 

중, 1891년 선교사 마펫(S.A. Moffet, 마포삼열)이 노방 전도에 

힘쓰고 있을 때 돌을 던져 그의 턱에 큰 상처를 입힌 예화로 유명

하다. 1894년 7월, 청일 전쟁이 일어나 원산에 피난을 갔을 때

도 그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던 어

느 날 그는 특별한 꿈을 꾸게 되었다. 갑자기 방 안이 환해지더니 

머리에 가시관을 쓴 한 사람이 나타났다. “기풍아 기풍아, 왜 나

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라는 음성이 들

려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다. 꿈에서 깬 그는 과거에 지은 수많은 

죄를 깨닫고 회개와 참회의 눈물을 흘렸으나, 죄 사함 받을 길이 

없을 것만 같아 괴로워했다. 이기풍은 예전에 자신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던 김석필에게 달려가 꿈 이야기와 죄를 솔직하

한국의 사도바울,이기풍 목사
                         (1865-1942) 

게 고백하였으며 김석필의 인도로 예배당에 가게 되었고, 1896

년 스왈른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30세에 기독교인이 된 

후, 이기풍은 동만 트면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일과였고 완전히 

예수에 미쳐버렸다. 1901년까지 매서(성경책을 파는 사람)로서 

함경도에서 성경을 배포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으며, 1902년부터 

1907년까지는 스왈른 목사를 따라 황해도 지역을 순회하며 복음

을 전하고, 선교사 업무를 돕는 조사(helper)로 활동했다. 1907년 

6월 20일, 신학교를 1회로 졸업하였으며, 그해 9월 17일 대한예

수교 장로회 노회에서 서경조, 길선주, 한석진, 방기창, 송인서, 

양전백 등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로 장로교 목사 안수를 받았다.

 

- 제주도 선교의 아버지  

노회는 9월 19일, 7인의 목사가 탄생한 기념으로 제주도에 선교

사를 파송하기로 결의하였고, 이기풍을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하

였다. 당시 제주도는 탐라국이라 불리며, 언어도 완전히 달랐고 

뱀을 숭배하는 무속 신앙도 많이 남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축

교난(편집자 주:1901년 제주도민들과 천주교도들 사이에 일어

이기풍 목사 

http://blog.naver.com/dlfrudghd/120189814128

난 충돌 사건) 이후 제주도민들이 기독교에 대해 가졌던 편견과 

섬사람 특유의 외지인 배척 문화로 인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난

공불락과 같았다. 그는 끼니를 밥 먹듯이 굶고, 한라산 기슭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결국, 극심

한 영양실조로 정신을 잃었는데 한 해녀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

질 수 있었다. 이기풍 목사의 제주도 사역은 첫 열매인 해녀를 

전도하면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는 조랑말을 타고 제주도를 일

주하면서 ‘생활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는 일할 때 입는 바지

저고리를 항상 갖고 다니면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서 며칠 동

안 밭농사를 도와준 후, 친해지면 복음을 전했다. 이처럼 주님

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동안 굳게 닫혀있던 사람들의 마

음이 하나둘씩 열리면서, 1908년부터 1916년까지 이기풍 목사

는 제주도 성안 교회를 비롯하여 13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

- 식지 않는 전도의 열정 

제주도 부임 후 7년간의 선교사역을 마치고, 1916년에 전라남

도 광주 북문안 교회의 초대목사로 부임하였으나 1918년에 실

음병(목소리가 나지 않는 병)을 앓게 되면서 목사직을 사직하였

다. 약 1년 만에 병이 치유되어 1919년 10월부터 순천읍 교회

를 담임하면서 다시 목회의 길을 가게 된다. 그는 한국인 최초

의 목사라는 특권을 이용해 큰 도시에서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

었음에도 개척교회 목사로서의 좁은 길을 걸었고, 고물 자전거

를 타고 다니며 교회를 개척했다. 여수군 남면 우학리라는 작은 

섬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서도, 그는 돌산, 완도 등 도서지방을 

순회 전도하면서 교회 개척에 심혈을 기울였다. 

고문과 핍박으로 죽어갔던 수감자들 

- 순교자, 이기풍 목사 

1936년경부터 일제가 전 국민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며 탄압

해 오던 중에, 1938년 9월, 제27회 장로회 총회에서 한국 개신

교 전체가 공식적으로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결정에 반대하여 전국 각지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일제는 1940년 11월 15일 새벽,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벌이던 이기풍 목사를 비롯한 순천노회 소속 목사 17명 

전원을 감금하고 투옥했다. 특히 이기풍은 미국 선교사와 내통

한 미 제국주의의 간첩,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면서 일본의 패망

설을 유포한 불경죄 등의 죄목이 추가되어, 악명 높던 여수 경

찰서에 감금되었다. 고령에 심한 고문으로 더 이상 앉아 있기

도 힘들게 되자 일제는 병보석으로 출소시켰다. 1942년 6월 13

일 주일, 이기풍 목사는 양쪽에 부축을 받으며, 여수 남면 우학

리 교회에서 마지막 성찬 예식을 거행하였고, 성도들에게 하나

님 외에는 절대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되며, 아이들이 신사에 

올라가서 놀지도 못하게 하라고 당부하였다. 1942년 6월 20일 

주일 아침 8시, 여수 남면 우학리 섬 목사관에서 생을 마감하였

다. 이기풍 목사는 일제의 신사 참배 강요를 거부하며 평생 하

나님만 섬기는 믿음을 꿋꿋하게 지키고 험난한 순교의 길을 걸

어갔던 인물로서, 일제 강점기 한국교회의 굴욕스런 역사에 한 

줌의 소금과 같은 존재였다. 

발췌, 정리: 편집부 한연선 

출처 :종교 신문, www.ds-ch.org, woohakch.ijesus.net

http://cafe.naver.com/artvisionkorea/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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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s Club, God's Answer 
           키즈클럽, 하나님의 응답 

Many people at Emmanuel have been wondering what is Kids Club? I could give a simple answer and 

say that it’s a free after-school program that we run for the students at George Mayne Elementary 

School in the town of Alviso. We meet every Wednesday for 1.5 hours to teach the Bible, play games, 

eat snacks, and sing songs. But Kids Club is so much more than that. Kids Club is nothing less than 

God’s answer to prayer for our church.임마누엘의 많은 분이 키즈 클럽이 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간단히 답을 드리면, 키즈 클럽은 알비소에 있는 죠지 메인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해 베푸는 방과 

후 활동입니다. 수요일마다 1시간 30분씩 성경을 배우고, 게임도 하고, 간식을 먹고 노래도 같이합니

다. 하지만 키즈 클럽에 대한 얘기는 그보다 더 많습니다. 키즈 클럽은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의 기도 응답입니다.

Back in October 2014, Pastor Son called in some of the pastors (i.e., Pneuma, Youth, CM) for a meet-

ing about his vision for Emmanuel to serve the people living in Alviso, a small town down the street from 

our church. Who is in Alviso? Again, I can give a simple 

answer and say that they’re mostly low-income, Hispanic 

families. But to go deeper, we must ask who does God see?’ 

He sees people who are “harassed and helpless, like sheep 

without a shepherd” and he has compassion on them (Matt 

9:36). 지난 2014년 10월, 손 목사님께서 뉴마, 중고등부, 

그리고 CM의 전도사님들을 모으시고 우리 교회가 알비소 

지역(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작은 마을)을 섬기는 비전에 대

해서 나눠 주셨습니다. 알비소는, 간단히 말하면, 대다수가 

저소득층이며 히스패닉인 마을입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은 그들을 누구로 보실까?’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치고 무력한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로 보시

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마9:36)

Jesus saw the lost as a plentiful harvest where the labor-

ers were few. God’s laborers were indeed very few in the 

Alviso community at this point in time. Save for a few faith-

ful ladies laboring to bring the gospel to Alviso through 

the Child Evangelism Fellowship (CEF) organization, God’s 

people were virtually doing nothing for the lost in Alviso.

하나님께서는 잃은 영혼들을 추수할 풍성한 곡식으로 보셨

고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하셨습니다. 그 당시 알비소에

도 하나님의 일꾼들이 아주 적었습니다. Child Evangelism 

Fellowship(CEF) 단체에서 몇몇 믿음의 자매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빼고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비소를 위해 거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But God didn’t forget his sheep. “Therefore pray earnest-

ly to the Lord of the harvest to send out laborers into 

his harvest” (Matt 9:38). God led his people at Emmanuel 

to pray for an opportunity to connect with and serve our 

local community. In fact, when our church moved to its 

current location, one of the prayers was that we would 

serve the community that we found ourselves in. Praise be 

to God, for when we pray, God answers!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양 떼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

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마9:38)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에 있는 그

의 백성들에게 지역 사회와 연결하여 섬길 기회를 위해 기

도하게 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가 현재 주소로 이전

할 당시 교회 기도제목 중의 하나가 교회가 속한 지역을 섬

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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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The initial idea was to offer academic tutoring to the stu-

dents of George Mayne so that our church could build a 

relationship with the Alviso community and eventually invite 

them to our church. Pastor Son’s vision extended into the 

long-term future where we would help plant a Hispanic 

church. 

첫 계획은 죠지 메인 학생들 과외수업 하는 일을 통해 알비

소 지역과 관계를 세우고 더 나아가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었습니다.  손 목사님의 비전은 더 멀리 나아가 히스패닉 교

회를 세우는 미래까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The team that Pastor Son put together agreed with the 

vision, but we really didn’t know where to start. In the 

past, our church had tried to serve the students at George 

Mayne with tutoring, but that work fell through the 

cracks. Would the school trust us to serve them again? 

Would we find enough volunteers to start a ministry? How 

would we have the opportunity to proclaim the gospel to 

the students? 손 목사님께서 세우신 팀은 목사님의 비전에 

동의하긴 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과거

에 죠지 메인 학생들을 과외 지도를 통해 돕는 시도를 해보

았었지만 성사되지 못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생겼

습니다. 학교 측이 우리가 다시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을까? 사역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자원 봉사자들이 충분

히 모일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게 될까?

We were at a loss, but by God’s providence, one of our 

church members found out about a Christian non-profit 

organization called, Kids Club Consultants, that had been 

helping churches partner with public schools in the Bay 

Area for the past 15 years. This was possible due to the 

Equal Access Act written into federal law, which allows 

churches to use public school facilities to run programs 

after school hours.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섭리

로 성도님 한 분이 베이지역 공립학교에서 15년 넘게 섬겨

온, 기독교 비영리단체인 Kids Club Consultants에 대해 알

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Equal Access Act라는 연방법에 의

해 교회가 방과 후에 공립학교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The vision for Kids Club is for it to be a door for the church 

to build a relationship with the school and community. The 

hope is that our work would result in the transformation 

of the hearts and lives of the kids, which would in turn help 

us reach the parents and the rest of the community. 

키즈 클럽의 비전은 이 사역이 지역 학교와 사회에 여는 교

회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의 소망은 저희 사역으로 인

해 아이들의 마음과 삶에 변화가 생기고, 이 변화가 저희

에게 부모들과 지역 사회에 연결하는 일에 도움이 되게 하

는 것입니다. 

The consultants were committed to giving us all the re-

sources, training, and support that we needed to start our 

own Kids Club at George Mayne. Once we made the deci-

sion to go for it, all the pieces started falling into place. 

The principal welcomed our church to run Kids Club, we 

recruited enough volunteers from our church, the school 

district approved our use of the school facility, and the 

parents responded positively to our handing out flyers for 

the club. On Feb. 25, we had our first Kids Club meeting. 

Every week after went smoothly until our final meeting on 

May 13 when we ended with 34 kids, 13 volunteer staff, 

and 30+ members on the prayer team.

(키즈클럽의) 상담가들(consultants)은 죠지 메인에서 사역

을 시작하기 위해 저희에게 필요한 자원, 훈련, 그리고 도움

을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시작하기로 하자, 모

든 부분이 제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우

리가 키즈 클럽을 할 수 있도록 허락했으며, 교회 내에서 필

요한 자원 봉사자들이 충분히 채워졌고, 학교 당국에서 학

교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고, 저희가 나눠 준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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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광고에 부모님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2월 25

일에 저희는 첫 클럽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 매주, 34

명의 어린이와 13명의 자원 봉사자들 및 30여 명의 중보 기

도자들과 함께 5월 13일에 마지막 모임을 가질 때까지, 모

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God really provided for us in every way to make our first 

run with Kids Club at George Mayne a success. The prin-

cipal invited us back for the 2015-16 school years saying 

that we were the only group that she didn’t hear any com-

plaints about because of our respect for the school and 

our positive influence on the students. The students real-

ly enjoyed Kids Club and asked for us to meet every day. 

They’ve also told us that they didn’t believe in God before, 

but that now they do. The parents shared that they’ve seen 

positive changes in their children and have asked that we 

make the program longer and more frequent. This is all 

credit to our prayer-answering heavenly Father.

하나님께서는 죠지 메인에서 처음으로 발을 뗀 키즈 클럽

을 위해 모든 면에서 모든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2015-16년에도 (가을학기부터) 계속할 수 있게 

허락하면서, “우리 학교를 존중하는 태도와 학생들에게 끼

치는 긍정적 영향력 덕분에, 키즈 클럽이 유일하게 아무

런 불평도 듣지 않은 그룹”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학생들

은 키즈 클럽을 너무 재미있다고 해서 매일 만나자고 요

청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에는 믿지 않았지만, 이제

는 믿는다고도 했습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서 긍정

적인 변화가 보인다며 프로그램을 더 길게, 더 자주 해달

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

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Having Kids Club has also helped our church to rally to-

gether to reach the lost outside our church walls. Some 

of the groups at Emmanuel involved in this effort include: 

KM, Pneuma, HOP to God children’s choir, and individu-

als who prayed and gave financially to support the work. 

기획 특집

We were also able to host more than a dozen students from 

Kids Club at our recent VBS programs. 

키즈 클럽은 교회가 교회 벽을 넘어 교회 밖에 있는 잃은 

영혼을 향해 합심하도록 돕는 역할도 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함께 동역한 임마누엘의 그룹 중에는 한어 회중, 뉴

마, HOP to God 어린이 합창단, 그리고 사역을 위해 기도

와 물질로 지원한 성도님들이 있으십니다. 최근에는 12명

이 넘는 키즈 클럽 어린이들이 저희 VBS에 참여하기도 했

습니다. 

The ground has been tilled. Seeds have been planted. And 

the door has been opened unto us for the labor of an abun-

dant harvest. We’ve adopted George Mayne Elementary 

School and there’s no question that God has been leading 

us and providing for us in every way. The question now is 

whether all of us at Emmanuel will take part in this labor. 

Will we sit on the sidelines or will we continue to obey in 

faith? As ‘the father of modern missions’, William Carey, 

once said,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God has answered our prayers and has 

started a great work. Now, our chance to continue it. I 

pray that we do. Send us Lord!

밭이 경작되었고 씨가 뿌려졌으며, 이제 풍성한 추수를 위

해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죠지 메인 초등학교를 입양했

고, 하나님께서(이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셨다는 사

실은 틀림없습니다. 이제는 임마누엘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참여할 것인지 물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앉아 구경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야 할까요? ‘현

대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케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고 말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위대

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그 일을 계속해 나갈 기회가 

저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기도

합니다. 우리를 보내 주소서!

글  Daniel So (CM, Pastor), 소 다니엘 전도사

번역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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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one is called to serve in ministry for different rea-

sons, but I think it is our tendency to respond in the same 

way: with hesitation. So, I would like to start my testimony 

with reasons why I did NOT want to join Kids Club, and 

hopefully God’s provisions for me can encourage you as 

well.

사람마다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계기가 다양하지만, 주저

하는 경향은 공통으로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키즈 클럽 사역에 동참하고 싶지 않았는지에 대해

서 먼저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주

신 섭리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격려가 되기를 소망

합니다.

There were little things, like having to take 3 hours out of 

my lunch on Wednesdays. Wednesdays are my busiest days 

and I am jam-packed with meetings. Kids Club commitment 

takes me out of the office from 12:30-3pm, and I always 

have super important meetings with our cofounder or VP 

right at 3pm. During those meetings, I was worried that I 

would be totally rushed/hectic/unprepared, and I will admit 

that there are a few times where I would just start rambling 

GOD ’s provisions 
         for Kids Club
                          

because I didn’t really know what I was talking about that.

소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수요일 점심 시간대를 세 시간이

나 비워야 한다는 것. 수요일은 미팅 등 여러 가지로 인해 제

일 바쁜 요일입니다. 키즈 클럽을 위해서 오피스의 제 자리

를 12:30부터 3시까지 비워야 했는데, 3시에는 항상 공동

설립자나 상사와 제일 중요한 미팅을 합니다. 이 미팅시간 

때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서두르게 되고 부담도 많이 갖

게 되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떠들기 시작

할 때가 많았습니다.

Even in those ‘trivial’ things, God provided. My parents al-

ways come RIGHT away, so I can leave right at 2:40 and 

get to the office by 2:55. I work in downtown Mountain 

View and if you know anything about the area, parking on 

Castro Street is impossible. But God always saves me a 

parking spot and I somehow impossibly always get a parking 

spot RIGHT away, right next to the office! And my boss and 

coworkers are super understanding and encouraging.

이런 ‘하찮은’ 상황도 주님이 돌보셨습니다. 부모님께서 항

상 2:40에 저를 태우러 오셔서 2:55에 오피스까지 데려다주

십니다.  오피스가 마운틴뷰 다운타운에 있는데, 그 지역을 

아시겠지만, 캐스트로에 주차하기는 불가능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를 위해 주차장 한 자리를 준

비해 놓으셔서, 상상 불가능하지만 오피스 옆에 있는 자리

에 바로 주차하게 하십니다! 저의 직장 상사와 동료들도 이

해심 많게 배려해주고 계십니다.

But, there were big issues, like the issues of my heart that 

made me hesitant to serve in Kids Club. When it started, I 

was struggling with my sins and worrying if I would be a 

bad leader or role model to these kids. Furthermore, how 

would I be able to love these kids, when I have a really 

small capacity to love and get really annoyed really easily?

하지만 더 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키즈 클럽에서 섬기기

를 주저하게 만드는 제 마음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저는 처

음에 시작하면서 저 자신의 죄의 문제와 싸우고 있었고, 제

가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리더 혹은 롤모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했습니다. 쉽게 불쾌해 하는, 아주 작은 용량

의 사랑을 가진 제가 어떻게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을지 막

막했습니다.

What God has really shown me, however, is that it is GOD 

who qualifies me. He loves me, not because I am worthy. 

He knows all of my sins and unworthiness, but they are 

so small and insignificant next to him. So if he wants to 

use me, then he will because I don’t add or subtract from 

God’s glory. Whatever the reason is, he wants me to be at 

Kids Club. It doesn’t matter if I am ‘worthy’ or not, because 

everyone is unworthy to be loved by God. But it isn’t by our 

love or strength that we love God and come to church, 

and it also isn’t by our love or strength that we are at Kids 

Club. It’s God that shines through us, so if he chooses us 

as his vessel, then he will qualify us and he will redeem us.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게, 자격을 인정하신 분이 하나님이

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모든 죄와 합

당하지 못함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쓰시는 것이었습

니다. 저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더하는 것도, 거

기서 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이유든 간에 하나님께

서는 제가 키즈 클럽에 동참하길 원하셨습니다. 제가 ‘합당

한’지 아닌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는 그 

아무도 그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사랑이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교회

에 출석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자신의 사랑이나 힘으

로 키즈 클럽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

님 자신을 비추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하시기 위해 그

릇을 선택하셨다면, 그 그릇을 합당하게 빚으시고 구속하

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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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God provides for me makes me realize that he has a 

plan here at George Mayne, and what a blessing it is that 

I am a part of that plan. Everything that I went through 

in my life, every twist/turn/surprise/up/down/struggles/

etc., with God knowing his plan for me, and knowing that 

even for a pinch of time in my life, that I would be a part 

of Kids Club. He orchestrated the lives of every single 

kid, Kids Club leader, school staff, etc. knowing that we 

would all converge in 2015 at George Mayne Elementary. 

He planned specifically for Kids Club, and he also planned 

specifically for me to be there. What a blessing and honor 

it is to serve! Being able to serve God in this way has been 

such a PRIVILEGE and JOY in my life. For God to include 

me in his plans, even though I am so small and weak, makes 

me feel so loved and blessed by God.

하나님이 제 필요를 채우시는 역사를 보면서 죠지 메인학교

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았으며, 이 뜻에 동참할 수 있음

을 축복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은 제 삶뿐 아니라 키즈 클럽

에 오는 한 아이 한 아이, 선생님들, 학교 관계자들 등, 이 모

든 사람들의 삶이 2015년에 죠지 메인 학교에서 만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키즈 클럽을 예정하시고, 제가 그곳에 있

도록 뜻하셨습니다. 얼마나 복되고 명예로운 일인지요! 이

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제 삶의 특권이

자 기쁨입니다. 이렇게 작고 연약한 저를 그분의 뜻에 포함

하셨다는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저를 향하신 사랑과 축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God has really convicted me that Kids Club isn’t just a 

random selection of kids. It also isn’t just a couple of kids 

chosen by God, and then some random to fill up the rest. 

Every specific kid was intended by God to be there, for 

God’s own sovereign plan. We don’t know where these kids 

are going to go, and how they are going to grow up, or 

where life will lead them. We don’t know what communities 

they will be a part of, or what communities they will lead. 

So how much more important it is that we pray for each one 

of them throughout the week and every day that they will 

meet God or be affected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께서는 키즈 클럽의 아이들이 아무렇게나 모인 그룹

이 아니라는 것을 제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한 아이 한 아

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

이 어디로 갈지, 어떻게 자랄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우리

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커뮤니티의 일원이 혹은 지도자가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

을 만나고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매일 그리고 매주 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Also, God didn’t call each teacher to come volunteer indi-

vidually, outside of church. He called them ‘through’ the 

church. God intended specifically for KEPC as a church 

to be partnered with George Mayne, not merely each vol-

unteer as an individual. So, we as a church have to pray 

for the kids in Kids Club and George Mayne, and for their 

families and their communities.

또, 하나님은 각 자원봉사자를 개인적으로 부르시지 않으셨

습니다. 교회를 ‘통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개인 

봉사자가 아닌 KEPC(임마누엘 교회)가 죠지 메인 학교와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차원

에서 키즈클럽과 죠지메인 학교, 그리고 그 가정과 그 마을

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On April Fools, we asked Pneuma to pray for several 

prayer requests. We were worried that we wouldn’t be able 

to use the cafeteria. We were worried that the kids would 

be extra rowdy and uncontrollable because it was April 

Fools. I personally felt very discouraged and I started 

doubting whether or not we were meant to be there. But 

at the last minute, the custodian let us in and we were able 

to start Kids Club without a hitch! That day, one of my 

kids began to understand and become really interested in 

the depth and wealth of God’s love. Another leader was 

able to share the gospel with his older boys. The grandpa 

of another kid came up to us and told us how much he 

appreciates us, and how he knows that his grandson’s good 

behavior has been a product of Kids Club, and that this is 

great for the community and families here. 

만우절(4월 1일)에 저희가 뉴마 앞으로 몇 가지 중보기도를 

요청했었습니다. 저희가 카페테리아를 사용하지 못할 가능

성이 있었고, 만우절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층 더 통제

되기 힘들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장 선

생님이 키즈 클럽을 계속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낙심되었었고, 우리가 그 사역을 하는 것이 맞는지 의심하

는 생각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청소

부 아저씨가 저희에게 건물 사용 허락을 했고, 저희는 아무 

문제 없이 클럽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한 선생님은 

그 그룹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제 그룹에 있

는 지오가 비로소 하나님 사랑의 넓이와 깊이에 대해 이해

하고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라이자의 할아버지는 

저희를 찾아오셔서 저희에게 얼마나 고마워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시며, 일라이자의 바른 품행이 키즈 클럽의 결과라

고, 키즈 클럽이 이곳 가정들에, 이 마을에 얼마나 좋은지 

말씀해주셨습니다.

Without your prayers, Kids Club can’t be possible. You are 

a part of our mission. The leaders on Wednesdays aren’t 

the only ones doing the work. Your prayers are POWER-

FUL and make a difference at Kids Club. Please continue 

to pray for us!

기도가 없으면 키즈 클럽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

역의 일부입니다. 수요일에 자원봉사로 나선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능력이 있으며, 수요

일 클럽 시간에 분명한 영향을 끼칩니다. 저희를 위해서 계

속 기도해주세요! 

글 Sophie Lee (Kids Club Leader, Pneuma) 

번역 편집부

기획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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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교도의 후예들

George Whitefield,1714-1770

휫필드는 1714년 영국 남서부의 도시인 글로스터(Gloucester)에서 태어났다. 여관 업

자의 아들로 태어난 그의 청소년 시절은 결코 신앙적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가 1733년 

옥스퍼드의 펨브로크(Pembroke) 칼리지에 입학한 후부터 그의 삶은 급변하고 있었다. 

조지 휫필드

http://jgduesing.tumblr.com/post/50486268515/the-whole-world-is-now-my-parish-footnotes-
on

1735년 회심한 그는 홀리 클럽의 회원이 되었고 훗날 함께 

복음적인 신앙운동을 전개했던 요한 웨슬리와 그의 동생 찰

스 웨슬리 그리고 제임스 허비, 윌리엄 모건 등을 포함한 친

구들과 교제하였는데 이들은 1729년 봄에 시작된 홀리 클

럽(Holy Club) 창립회원들이었다. 이 모임은 후일 영국과 미

국의 부흥운동과 영적 각성 운동을 이끌어간 동력원이 되

었다. 이들의 엄격하고도 철저한 시간 관리, 규모 있는 생

활 방식 때문에 메소디스트(Methodists)라고 불린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휫필드에게 큰 변화를 준 책 중의 하나는 헨리 스쿠걸(Hen-

ry Scougal)이 쓴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The Life of God in the Soul of Man)이라는 책이었다. 이 

책은 그에게 중생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복음적 견해를 확

립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신학을 형성하는 데도 상

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1736년 6월 20일 성직

(副祭) 임명을 받으므로 영국 국교회 성직자가 된 그는 자

기의 고향인 글로스터의 성 메리 드 크립트교회에서 첫 설

교를 했는데 이것은 설교자로서 그의 삶을 이끌어간 중요

한 힘이 되었다. 그의 설교는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며 목

마른 영혼들에게 끊임없는 영적 해갈을 주었고 이 땅에서

의 지친 삶에 새로운 힘을 공급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설

교에는 수많은 청중이 모여 들었다. 휫필드에게 있어서 특

별한 일은 그가 1739년부터 옥외설교 혹은 야외설교를 시

작한 일이었다.  

그해 2월 그는 브리스톨 근처 킹스 우드 지방 광부들에게 

첫 야외 설교를 시작하였는데 약 2만 명이 운집할 정도로 

상당한 효과를 주었다. 이곳은 광산 도시로서, 산업혁명 초

기 당시 이들은 영국 국교회의 관심밖에 있었다. 휫필드는 

영적으로 소외된 이들에게 눈길을 돌려 전도의 성공을 거두

었다.   4월에는 런던에서도 야외 설교를 시작하였다. 그는 

공터나 들판에서 설교하였는데 때로는 수만 명이 운집하기

도 했다. 1739년 4월 29일 자 일기에는 “약 3만 명이나 되

는 사람들이 운집했다”고 했다. 이와 같은 옥외 설교는 당시 

저조한 예배참석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기도 했지만, 자신을 

반대하는 영국 국교회의 벽을 넘는 방안이기도 했다. “길과 

산, 물가”로 나가서 전도하며 옥외에서 설교하였던 예수님

의 설교는 그의 모범이 되었다. 휫필드의 옥외집회, 야외 설

교 그리고 극장 전도, 가정 선교, 도시 선교 등은 당시 교회

로는 상상도 못 하던 일이었다. 

그래서 토마스 찰머(Thomas Chalmers, 1780-1847)는 휫

필드의 방법을 ‘공격적 방법’(aggressive system)이라고 불

렀다. 휫필드는 1736년 6월 26일 주일 그의 고향인 글로스

터에서 첫 설교를 한 후부터 1770년 9월 29일 미국 뉴베

리 포트(Newbury Port)에서 56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

을 받기까지 34년간 그는 오직 한 가지 일, 곧 주 예수 그리

스도의 일에 몰두하였다. 잉글랜드나 스코틀랜드, 웨일즈에

는 복음 전도자로서 그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

가 인도했던 공중집회는 1만 8천 회에 달했고 스코틀랜드

를 14회나 방문하였다. 지금부터 250년이 넘는 그 당시의 

도로, 교통, 통신 시설을 고려해 볼 때 그것은 경이로운 일

이 아닐 수 없다. 당시 3-4개월이 소요되는 대서양을 건너 

북미 대륙을 무려 7번이나 방문한 일 또한 예사로운 일이 아

니었다. 그 당시까지 기독교 역사상 그 누구도 그처럼 많은 

대중에게 그만큼 많은 설교를 한 일이 없었다. 이런 점에서 

로이드 존스의 평가는 거짓됨이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의 생애는 하나의 기이한 현상이었다. 영국이나 미국 내에

서의 그의 헤라클레스적인 엄청난 노고는 성령의 능력을 언

급하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출처: www.LloydJones.org

           18



  

20            21

화요 여성 예배로의 
                   초대

공예배 현장 

감과 소그룹 활동에서 성도들 간의 만남을 향한 기대감으로 모이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

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한 회복된 삶

저는 여성사역부 중보기도 팀장 이현아B 집사입니다. 7년 전, 저는 고단하고 힘겨운 삶의 고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권한 것도 아닌데 두 살이 된 큰 아이와 백일이 지난 둘째 아이를 데리고 화

요 여성예배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붙들었던 그때, 화요 여성예배는 제게 

큰 힘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성들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을 갖는 것이 얼마나 편안하고 좋았

던지요… 같은 여성이라서 서로의 아픔을 깊이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울고 웃는 공동체의 아름다

움을 체험할 수 있었지요. 제겐 화요일이 영혼과 육신의 쉼과 재충전의 시간이었습니다. Child Care에 아이들

을 맡기고, 앉아서 찬양을 부를 때면 힘들고 어려웠던 한 주간의 모든 피로가 눈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화요 

여성예배를 생각하면 고마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성사역부를 이끌어가시는 분들, 자매님들이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 주셨던 분들, 맛있는 식사를 정성껏 만들어 주셨던 분들, 소그룹을 인도해 주셨던 분

들, 찬양으로 섬겨 주셨던 분들, 아이들을 돌보아 주셨던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젠가 손원배 목사님께서 화요여성예배에 오셔서 전하신 말씀 중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요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과 사무엘을 낳은 아버지인 엘가나 두 사

람 중 누가 더 성공한 삶을 사신 것으로 보일까요?” 우리 모두의 대답은 사무엘이라 생각하고 있었

는데…. 목사님께서 엘가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에게는 기도

하는 아내, 기도하는 엄마였던 한나가 있어 성공한 남편이요, 성공한 아버지가 될 수 있었으나 사

무엘에게는 기도하는 아내, 아들들을 위해 기도하는 엄마가 있다는 말이 성경 어느 구절에도 없

다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 삼상 8:3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

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 사무엘 같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우고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인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지켜나가는 역할의 큰 비중이 아내와 엄마에게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화요여성예배는 건강한 가정 세움을 사역의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화요여성예배는 교회 안과                                                                   

이 지역의 여성도님들이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고, 가정과 

교회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을 살아 내는 자로 세워지고, 이웃과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

워짐을 목적으로 모이는 여성모임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가슴 설레는 예배를 향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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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배 현장 

사역 소개

화요여성예배에서는 이 지역에 아직 예수님 모르는 여성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새 생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

습니다. 새 생명 음악회(상반기)와 주제강의(하반기)를 열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초청될 새 생명을 위해 사역 2달 

전부터 중보기도 모임에서 새 생명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로 

준비합니다. 지난 상반기 새 생명 음악회에 21분이 초청되

어 복음을 들었고 그중 3분이 예배자로 인도되어 함께 예배

를 드리며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반기 주제 강의

는 새 생명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주제를 선정하여 강사

님을 모시고 강의를 들으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

님 안에서 건강한 여성, 건강한 아내, 건강한 어머니가 되어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 여러 소그룹 활동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 양육자가 동반자를 일대일로 만나 그

리스도를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서로의 인격과 삶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

으로 변화되어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도록 돕습니다. (인도자 - 정선희, 손경아 외 다수

의 훈련된 양육자들)                                                                                                                                             

큐티 세미나와 나눔방 :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

며 사는 삶을 안내해  줍니다. 한 주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았던 삶을 나누는 나눔방을 통해 치유와 중보기도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도자 - 박옥진, 정구옥, 유영주, 김희순, 

박종윤, 김민영, 한미성 외 훈련된 인도자들)                                                                                                                                             

커피 브레이크 : 하나님의 말씀을 질문들을 통하여 스스

로 진리를 발견하는 성경공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을 통해 생명력 있게 성장하도록 하며, 삶이 변화되는 하나

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책별 성경공부입니다. 

(인도자 - 김백미, 정미경, 권길주)                                                                       

기도하는 엄마들 (M.I.P.I ) : 기도로 우리 아이들을 몸소 

지킨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녀와 그들이 다니는 학교에 역

사하기를 위해 기도하는 엄마들의 모임입니다. 두 명 이상

의 엄마들이 매주 1회 정기적으로 모여 대화식 합심 기도

로 말씀에 비추어 자녀와 학교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모임

입니다. (인도자 - 손지수, 김혜경, 이채선, 박미라, 한수연)                                                                                                                       

성경통독 :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어 이 땅을 향해 확산되어 감을 체험하게 됩니다. 말

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경 읽기 모

임입니다. (인도자 - 박영수, 송성경)                                                                                                                                              

유아, 유치부 성경학교 : 1~5세의 자녀들을 맡아 말씀으

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엄마들이 예배드리고 소그룹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훈련된 교사들이 사랑으로 돌보고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사 - 한원, 현영, 최은진, 김난주, 이현경)

베이지역의 여성 여러분, 임마누엘 여성 여러분, 화요여성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글  김혜경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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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화진 선교사 이야기 

- 한국 근대 여성 교육의 선구자 (이화학당 설립) 

스크랜턴 대부인 (함께 온 며느리 <스크랜턴 부인>와 구별하기 위해서 대부인으로 불림)은 

이화학당을 통해서 근대 여성 교육의 선구자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녀는 52세 되던 1884

년 미 감리회 해외 여선교회로부터 한국 선교사로 임명받고, 이듬해 외아들 내외와 함께 한

국에 들어왔으며 처음 한국에 들어와서는 익숙하지 않은 음식과 환경으로 많은 고생을 하

였다고 한다.

스크랜턴 대부인은 자신의 집에서 학당을 시작하였는데 처음에 온 학생들은 버려진 아이

들과 첩들이었다. 처음엔 낯선 이방인에 대한 이웃 사람들의 불신이 있었지만, 불신이 차

츰 사그라지면서 학생들의 숫자는 점차로 불어났고 조정에서도 ‘이화학당’이라는 이름을 

          M.F.스크랜턴 
            (Mary Fletcher Benton Scranton, 1832-1909)

                      '한국 근대 여성 교육과 

                                      여성 전도의 선구자' 

http://www.veritas.kr
/contents/article/sub_re.html?no=9655

하사하였다. 

이화학당에서는 한동안 한국인 남자 선생이 막을 쳐놓고 그 

뒤에서 여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는데 호기심 때문인지 학

생들이 많이 참석했다고 한다. 1889년 이화학당의 학생 수

는 26명으로 늘어났다. 1896년에 기포드가 쓴 글을 보면 

당시 기숙사생이 47명, 통학생이 3명이고, 평균연령은 12

살, 최연소자는 8살, 최고 연장자는 17살이었다. 수업은 한

글과 영어로 기초과목과 종교 과목을 가르쳤다. 스크랜턴 

대부인은 학생들이 한국적인 것을 자랑스러워하기를, 그리

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그의 교훈을 통해서 훌륭한 한국인

이 되기를 원하였다.  

- 전국 곳곳을 다니며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1891년에 이화학당장 자리를 로드 와일러에게 물려주고 미

국에 안식년을 다녀온 후부터 그녀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직

접 전도하는 일에 주력하였다. 당시 여성 선교사들의 숫자

는 아주 적었고, 온갖 벽들에 둘러싸인 여성들에게 접근하

는 일은 여성들만이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스크랜턴은 ‘전도

부인’을 조직하여 동역하였다. 스크랜턴 대부인이 1898년

에 쓴 보고서에 보면 모두 8명의 전도부인이 그녀와 동역하

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전도부인은 전국 곳곳을 다

니면서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복음을 받아들인 여성들은 스크랜턴 대부인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듣기를 원하여서 각지에서 편지를 보내왔다. 그녀

가 세상을 떠나기 2년 전인 1907년 74세 때 쓴 보고서를 

보면 이 할머니 선교사의 사랑과 열정은 오히려 더 뜨거워

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데, 만약에 열 사람의 선교사가 있

었으면 몇 가지 일에만 집중했을 것이고 훨씬 일을 잘해냈

을 것이라고 토로하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52세의 늦은 나

이에 조선에 들어온 스크랜턴 대부인은 24년 동안 조선 여

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76세 때 소천하여 양화

진에 안장되어 있다. 

편집부 제공   출처: www.yanghwajin.net

        초기 이화학당 학생들  

이화학당 학생들 - 처음으로 학제가 정비되기 시작될 무렵의 
이화학당 학생들 (1905년 경)

전도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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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 팁

가치란 무엇인가?

브리태니커 사전은 가치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떤 사물, 현상, 

행위 등이 인간에게 의미 있고 바람직한 것임을 나타내는 개념.” 가

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 세계에 있는 우선 순위를 말하고 

그 사람이 계속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

하다고 여기신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사셨는가? 그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가치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

었고 영혼 구원이었으며 예수님의 관심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에게 있었다. 불신자를 구원하는데 높은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은 아

직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 영혼 구원을 해야 한다. 나로 인해 한 영혼이 주님께 돌

아온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있다. 정말 가치 있는 일은 

사람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다. 우리는 

세상 속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

이 그리스도인들의 핵심 가치다.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

신자에 대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며, 선교는 가치의 변화에

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될 때까지 변해야 한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가치로 가득한 사

람을 갈급해 하고 있다. 

1956년 1월 8일, 28세의 나이로 짐 엘리엇은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

에게 창에 찔려 죽었다. 그는 20살의 나이에 이런 기도를 했다. “ 주

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제 삶이 하

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그는 22살에 

그의 일기에 유명한 말을 남겼다. “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켜

지지 않는 세상 것들을 위해 영원한 것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예수님을 위해, 영원한 천국을 위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리겠다는 말이다. 그는 하나님의 가치가 그의 가치가 

되길 원했고 그 가치를 위해 살다가 그 가치를 위해 죽기를 원했다. 

그는 에콰도르에 가기 전에 이런 글을 썼다. “당연히 누려도 되는 것

을 그분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내

게는 일편단심과 단순함이 필요하다. 보배도 하나, 시선도 하나, 주님

도 하나면 된다.” 짐 엘리엇이 휘튼 대학을 다닐 때 그가 남긴 일기는 

우리에게 진한 감동을 준다. “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쓸모없는 나

뭇가지에 불을 붙여 주소서. 그리고 주를 위해 타게 하소서. 나의 삶

을 소멸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것은 주의 것이니이다. 나는 오

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당신과 같

이, 주 예수님이여…” 

편집부 제공,  가치 혁명(김원태 저) 중에서 발췌, 편집

http://fineartamerica.com
/profiles/joshua-alexander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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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 우엉밥
 
   

임마누엘 레시피

‘밥’이란 말은 참 정겹습니다. 누가 언제 밥 한번 먹자고 하면 

기분 좋고, 자기 집에 밥 먹으러 오라고 불러주기라도 하면 그 

따뜻한 정에 고마울 따름이지요. 이렇듯 ‘밥’은 그냥 밥이 아니

라 그 안에는 ‘사랑’이나 ‘정’이란 마음이 담겨있는 듯합니다.

제게는 따뜻한 밥을 대접하며 사랑을 나누어 주신 분 중 유독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습니다. 수년 전에 임마누엘 교회 안에

서 만난 박소현이란 자매입니다. 그녀의 첫인상은 말 그대로 

새침한 멋쟁이였습니다. 손에 물 안 묻힐 것 같은 이미지(?)라

고 쓰면 이해가 쉬울지도 모르겠네요. 한동안 모임에서 만나고 

개인적으로는 교류가 없었던 것 같았는데요, 언제부터인지 그 

자매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같은 하나님인 것 아시죠?)을 나

누고, 공감하며 그녀는 새침한 멋쟁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

하는 멋쟁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에 물도 

안 묻힐 것 같던 그녀가 밥을 먹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기분이 

좋았죠. 막 짜고 맵고 해도 감사히 먹을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요리’하고는 뭔가 어울리지 않아 보이던 그 자매가 밥 먹자며 

불러준 그 마음만으로도 고마웠거든요. 저와 같이 간 일행은 

그 자매의 식탁에 앉아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고 무언가 고상

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녀는 색색이 싱그러운 

샐러드와 연어 요리를 서브해 주었는데 참 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무언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밥!! 그것도 몸에 좋은 우엉이 잔

뜩 들어간 “연근 우엉 밥”이었습니다. 모락모락 김이 나는 밥 위에 양념장 한

술 떠서 쓱쓱 비벼 한입 무니, 건강한 우엉 향내가 몸속에 퍼졌습니다. 와우!!! 

그 날의 백미는 바로 ‘연근 우엉 밥’이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그 자리에서 레

시피를 물으며 그녀에게 한 수 배웠고,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음도 

배웠습니다.

 그 자매가 이제 다른 주로 이사를 합니다. 나의 무심함으로 있을 때는 연락

도 자주 못했으면서 막상 떠난다니 많이 서운합니다. 이 지면을 통해 순수하

고 밝았던 그녀가 좋았노라고, 주님 안에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 

그녀가 만들어준 연근 우엉 밥에서 풍겼던 건강한 향내처럼 앞으로도 그녀의 

삶에 그리스도의 건강한 향이 가득 풍기길 기도합니다. 앞으로 연근 우엉 밥

을 해 먹을 때마다 그녀의 사랑을 기억할 것입니다.

< 연근 우엉 밥 만드는 법>

재료: 쌀 2컵, 우엉 긴 것 한 대 하고 반 대, 연근 작은 것 한 개, 당근 1개

1. 우엉과 당근은 껍질을 벗기고 채칼을 이용해 채 치고, 연근은 껍질 벗기고 

반 갈라 채 칼의 채 칼날을 뺀 채 칼을 사용해 얇게 썬다.

2. 밥솥에 쌀을 붓고 물을 붓고 (다시마물을 쓰셔도 돼요) 썰어놓은 우엉, 당

근, 연근을 넣고 백미 코스로 돌린다. 

양념간장 만드는 법: 간장 3큰술, 국간장 3큰술, 물 1큰술 반, 양파 반 개 다진 

것(양파가 간장에 빡빡하다 싶게 많이), 풋고추 3개 정도 다진 것, 마늘 다진 

것 반 큰술, 파 1큰술, 고춧가루 1큰술, 참기름 2큰술, 통깨 약간.

양념간장에 양파 다진 것을 많이 넣는 이유는 설탕 대신 양파로 단맛을 내

기 위해서입니다. 이 밖에 부추나 달래 혹은 호두 다진 것을 넣어도 좋겠습

니다. 좀 고급스러워 보이게 만들고 싶으시면 은행을 넣으셔도 되고요. 연근

이 없으시면 우엉 양을 조금만 더 늘리시고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목장 모임

이나 손님 초대를 하실 때는 제육 볶음 옆에 상추 쌈을 곁들이셔서 함께 내

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글  박소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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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를 무슨 맛으로 마시나요?” “글쎄요 ~ 맛있잖아요!”

흔히들 가볍게 주고받는 질문과 대답이지만 커피 맛이라는 

것이 난감하기는 합니다. 쓴 것 같기도 하고 신 것 같기도 

하고 또한 담백한 것 같기도 하고… 모두 맞는 답들입니다. 

커피마다 가지고 있는 커피의 특성과 고유의 맛을 조금 알

고 마시다 보면 내가 어떤 커피들을 좋아하는지 구분이 가

능해집니다. 커피를 주문하실 때도 ‘쓰지 않은 걸로’ ‘연한 

걸로’ 보다는 ‘케냐 커피’ ‘에티오피아 커피’ 라고 말할 수 있

지 않을까 싶습니다.

커피는 적도를 중심으로 북위 25도 남위 25도 사이의 열대/

아열대 기후에 속하는 나라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그 나라들

을 세계지도에 표기하고 보면 하나의 벨트 모양으로 이루어

져 있어 커피 벨트 또는 커피죤 이라고 부릅니다. 커피 원산

지는 크게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로 나눕니다. 주요 원

산지 중 대표적인 몇 가지만 짚어 보려고 합니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Ethiopia) - 주요 재배 지역은 시다모 (Sidamo), 

짐마(Djimmah), 리무(Limu), 예가체프(Yirgacheffe), 하라

(Harrar) 가 대표적이고 커피 이름은 재배 지역 이름으로 붙

입니다.

에티오피아 커피는 매우 다양한 맛을 내는데 특히 과일 향

과 꽃 향으로 신맛을 많이 지니고 있는 커피들입니다.

케냐(Kenya) - 주요 재배 지역은 케냐산(Mt. Kenya), 엘곤산

(Mt. Elgon), 나쿠루(Nakuru), 카시이(Kasii) 등이 있고 커피

로 이름으로는 케냐 더블 에이(Kenya AA), 케냐 이스테이

트(Estate Kenya) 등이 있습니다. 케냐 커피는 열대 과일에

서 느껴지는 상큼한 신맛과 쓴맛의 균형을 이룬 최상의 커

피로 손꼽힙니다.

 아시아

인도 - 주로 로부스타종을 재배하고 있으며 아라비카와 로

부스타의 생산비율이 1:6 정도 됩니다. 커피 생두를 남서 계

절풍(몬순 Monsson)에 건조시켜 황금색을 띠는 독특한 향

미를 지닌 커피로 톡 쏘는 맛, 풀 맛이 밴 진한 쓴맛으로 좋

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 주요 재배 지역은 수마트라(Sumatra), 자바

(Java), 술라웨시(Sulawesi) 등이 있고 커피 이름은 재배지

역 이름을 따릅니다. 사향 고양이의 배설물에서 커피 씨앗

을 채취해서 만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인 루왁((Luwak 

coffee)도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커피 중 하나입니다. 커

피 맛은 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는데 먼저 수마트라는 신맛

은 약하고 강한 쓴맛 뒤의 달콤함이 특징인 커피로 세계적

으로 잘 알려진 커피이고, 자바는 신맛이 적은 것이 특징이

며 달콤한 초코릿 향이 나서 예멘의 모카커피와 블렌딩한 

모카자바로 유명하고, 술라웨시는 달콤함과 강렬한 감칠맛, 

낮은 신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멘 - 에티오피아에서 전파된 커피가 최초로 재배되기 시

작한 나라로 자메이카 블루마운틴과 하와이 코나와 함께 세

계에서 유명한 3대 커피 중 하나입니다. 주요 재배 지역은 

마타리(Mattari), 히라지(Hirazi), 사나(Sana) 등이며 마타리

는 힘이 느껴지는 바디에 섬세한 신맛, 복합적인 아로마, 입

커피 여행 

커피스토리

두번째 이야기

안에 남는 가벼운 단맛 등 훌륭한 맛을 지니고 있으며 예멘

의 모카커피는 이국적이고 특별한 커피를 마시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아메리카

하와이 - 주요 재배 지역은 코나 섬(Hawaii Kona), 마우이 

섬(Maui), 몰로카이 섬(Molokai), 말루라니 (Malulani), 카우

아이 섬(Kauai)이 있고 그중 코나 섬(Hawaii Kona)에서 나

는 코나 커피는 섬세하고 신맛과 달콤한 향의 부드러운 커

피입니다.

자메이카 - 주요 재배 지역은 블루마운틴(Blue Mountain) 

지역의 포틀랜드(Portland), 세인트 토마스 (St. Tomas), 세

인트 앤드류(St. Andrews), 그리고 세인트 메리(St. Mary), 

맨체스터(Manchester) 등이 있고 커피의 황제라고 불리는 

블루 마운틴은 아로마가 풍부하며 옅은 신맛과 와인 같은 쌉

쌀한 맛, 부드러운 쓴맛과 단맛, 스모키한 맛을 두루 갖춘 매

우 균형 잡힌 맛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남아메리카: 

콜롬비아 - 중앙 산악 지역인 마니살레스(Manizales), 아

르메니아(Armenia), 메델린(Medellin)으로 전체 생산량의 

70%가 생산되며 콜롬비아 커피는 생두의 크기에 따라 등

급이 나뉘고 이름 또한 등급 이름이 먹여집니다. 수프레모

(Supremo)는 스크린 사이즈 17 이상, 엑셀소(Excelso)는 스

크린 사이즈 15-17 중간 정도로 질감과 과하지 않은 산도와 

절제된 과일 향으로 균형 잡힌 부드러운 맛이 특징이며 특

히 콜롬비아 수프레모는 감미로운 아로마와 호두 향이 감도

는 마일드 커피의 대명사입니다. 

기쁨호에서는 커피의 고유 맛과 향을 조금 알아보았는데 앞

서 새 생명 호에서 다룬 것처럼 같은 하와이 코나 커피도 로

스팅을 진하게 하느냐 연하게 하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집니

다. 일반 시중에 판매되는 커피는 보통 커피마다 지닌 고유

의 맛을 잘 나타내는 정도의 로스팅을 하게 됩니다. (커피 애

호가들은 로스팅해주는 곳에서 이런 커피빈을 진하게 또는 

연하게 로스팅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합니다) 쓴맛을 싫어하

시는 분들은 쓴맛이 적은 종류의 커피 종류를 고르시고 그

중에서도 연하게 로스팅한 걸 고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커피를 어떻게 추출하느냐도 커피 맛을 크게 좌우하는데 그

것은 다음 호에 다루겠습니다. 그럼 다음 호까지 에티오피

아도 다녀오시고 케냐도 들르시고 인도네시아도 가시면서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가족들과 섬기시는 이웃 분

들과 커피 여행을 다니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전하는 

전도여행 또한 되셨으면 합니다.

글  김범진

http://knowyourgrinder.com/best-coffee-beans-in-the-world-par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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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을 수 없는 

예배의 가벼움

오늘날 예배가 너무 가벼워졌다. 캐주얼해졌다. 단순히 음악 스타일만 

가벼워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졌다. 하나님이 너

무 가까워졌다. 친밀하다 못해 격의와 예의가 사라졌다. 함께 커피 마시

고 온라인 채팅하는 친구같은 존재가 되었다. 

80년대 시작된 예배의 변화가 결국 의식의 변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의 

변화까지 가져왔다. 80년대 찬양운동은 엄격한 예배의식에서 생기발랄

한 찬양으로 전환되면서 예배의 자유를 가져왔다. 90년대는 그 운동이 

지역 교회 예배로 수렴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거룩’에서 ‘친구’ 

개념으로 변했다. 그것이 최근에는 선을 넘었다. 예배에 대한 기대감, 

자신을 추스르고 하나님을 경외할 여유도 없이 사람들과 농담 따먹기

를 하면서 예배를 시작한다. 산만함을 넘어 방종의 단계까지 이르렀다. 

예배의 품격, 권위, 진지함, 광휘가 사라졌다. ‘참을 수 없는 예배의 가

벼움’ 때문에 마음에 고통을 느낀다. 많은 예배 현장에서 빛바랜 하나님 

나라를 토해낸다. 구도자들이 어쩌다 방문한 교회에서 경험하는 주일

예배는 우리끼리만의 언어, 밴드의 시끄러운 반주, 찬양 인도자의 설교

성 멘트, 천국의 거룩함과 아름다움, 탁월성이 사라진 2등급에 중독된 

예배 모습에 고개를 갸웃거린다. 

현대 예배는 지나친 청중 의식, 자극적인 감정 주의, 젊은이를 끌어들

이는 미끼 등과 같은 불온적인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교회 성장을 위한 

물댄 동산

필요악 정도로 치부하는 등 불안전한 유행 현상으로 그칠 우려도 있다. 우리 예배의 무한 중심

(infinite center)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 교체되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모인 예배에서 예

배의 주체가 바뀌었다. ‘나의 필요’, ‘내 공허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등등 내가 중심이다.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추구하는 열망은 ‘자기애’라는 우상이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다. 예수께서 혁명적인 선언을 하

셨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

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요 15:15- 

예수님과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은 보통 일이 일이다. 그러나 친구도 친구 나름이다. 유교적인 

문화가 지배적인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10대 어린이와 70대 노인이 친구처럼 지내는 경우

가 많다. 동년배 친구와 경륜과 지혜가 있는 할아버지 친구가 다르듯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 친

구는 인간 친구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특별한 관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로 다가오셨지만 

우리가 순종하고 경외해야 할 거룩하고 광대하신 왕이시기도 하다. 

마르바 던이 그의 책 《고귀한 시간 낭비》에서 지적한 것처럼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과 진노를 균형 있게 제시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자비와 사랑처럼 편안한 부분에

만 일방적으로 초점을 맞추지는 않는가? 예수님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무한한 위엄을 가진 분이 

아니라 단순히 어디에나 계시는 ‘친구’나 ‘형제’로 축소되지는 않는가? 

그 어떤 예배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내재성, 친밀감과 함께 그분의 거룩성, 초월성, 경외감에 

대해 균형 있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 예배 인도자나 예배에 참여하는 

회중 모두가 예배 가운데 이 부분에 실패할 때 우리의 예배는 자칫 요즘 웬만한 한국 드라마의 

찐한 감동보다 못한 2등급 사랑 타령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글  이유정 목사 

(예배사역연구소 대표, 리버티대 코리아 예배학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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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나무 가운데 하나가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은 구약 성서에만 약 70번 정도 언급이 됩니다. 다윗

과 솔로몬이 자신들의 왕궁을 지을 때 해상 강국이던 두로

에서부터 수입해서 지었던 건축 자재가 백향목입니다. 다윗

은 자신은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궤는 장막(삼하 7

장)에 있다고 하나님을 위한 전 짓기를 소망했지만, 그의 소

원은 솔로몬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솔로몬은 일정량의 곡물

과 기름을 두로 왕에게 주는 대신 원하는 만큼 백향목을 가

져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7년이 걸린 예루살렘 성

전역사에 동원된 인력은 일꾼만 15만 명이었고, 벌목만을 

위해 징발된 이스라엘인이 3만 명, 그들을 감독하는 감독관

이 3,300명이나 파송되었습니다. 산에서 벤 목재는 해로로 

욥바로 보내어지고 다시 육로를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운반

되어서 성전 건축에 사용되었음을 왕상 5-6장, 대하 2장에

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랍어로 백향목은 “튼튼하게 뿌리를 뻗는 강인한 수목”이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해발 2천 미터가 넘는 레바논 산맥

의 춥고 눈 덮인 지역에서 자라는 침엽수입니다. 추운 곳에

서 자라기 때문에 내구력이 뛰어나고 나뭇진이 많아 충해가 

적고 방부력이 뛰어납니다. 지름이 수 미터에서 수십 미터

까지 넓은데도 나무가 곧고 높게 자라기 때문에 큰 건축재

로 사용되었고 게다가 광을 낼 수 있어 악기재, 조각재, 관

재(편집자 주:棺材,널을 만드는 재료)로도 많이 사용되었습

니다. 고대 페니키아 인들은 백향목으로 배를 만들어 해상 

무역이나 전쟁을 하기도 했고 목재를 수입한 이집트는 배

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백향목이 가진 방부제 효능을 알

아보고 왕들의 미라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윗과 솔

로몬이 그러했던 것처럼 레바논과 그 인접 국가의 많은 지

도자들은 백향목을 자신의 궁궐을 짓는 데 사용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백향목을 레바논의 영광(사 35:2, 60:13), 억센 

힘(시 29:5), 장대함(시92:12-14, 사 2:13), 위엄(왕상 4:33, 

왕하 14:9, 슥 11:1) 등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위

엄과 힘, 영화 그리고 그 긴 수명으로 인해 영원함을 상징

하는 백향목은 현대 시대에도 레바논을 대표하는 나무입니

다. 레바논 국기 한가운데 그려져 있는 것이 백향목 나무이

고 레바논 특공대의 베레모와 레바논 항공기(Middle East 

Airlines)에도 백향목 나무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레바

논의 백향목 영광은 이제 지나간 날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수세기에 걸친 지나친 벌채로 백향목은 이제는 아주 제한된 

지역에서만 볼 수 있고 생태계가 거의 무너질 정도로 자연

의 균형이 파괴되고 벌목으로 개척된 경사지는 나무가 없

어 홍수 때에는 겉흙이 유실되고 모래 먼지만 남는 사막으

백
향
목 

성경속의 식물  

로 변모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사람들의 지나

친 삼림 훼손을 ‘레바논에 행한 강포’(합 2:17)라고까지 지

적했습니다. 한때 수려하고 웅장했던 원시림은 간데없고 그

저 간신히 그 명백만 유지하고 있는 레바논의 백향목 수림

을 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자원과 자연들을 잘 보존하고 지

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

가 기억하고 실천하길 원합니다.   

백향목은 그 자태에서 영광과 부귀를 상징했지만 때로는 인

간의 교만과 허세를 상징하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

엘에서 건축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나무는 뽕나무(돌 무화

과나무) 입니다. 돌이 많은 이스라엘에서 집을 지을 때는 지

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돌로 짓고 지붕에 들보를 

놓을 때만 목재를 사용했는데 이 지붕의 들보로 주로 사용

되던 자재가 뽕나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흔히 구할 수 있

는 나무 재료도 아니고 더구나 1년에 260여 차례 크고 작

은 지진이 계속되는 이스라엘에서 재질이 단단하고 무거운 

백향목은 지붕이 무너질 위험이 많아서 목재로 사용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솔로몬 그리

고 후대의 남유다 왕들이 기울어가는 분열 왕국의 실정에

서도 백향목으로 궁궐을 짓는데 열을 올렸던 것은 앞서 언

급한 백향목이 가진 특징으로 인해 그 재료로 지어진 집들

이 보여주는 가시적 효과와 이미지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수많은 시간과 재정을 들여 지은 백향목 

궁궐과 성전이 그들 안에 찾아든 교만과 우상 숭배의 죄악

으로 인해 다 훼파되고 소멸하는 수모와 수치를 겪었던 것

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처럼 우리가 자신의 힘과 

지혜를 드러내기 위해, 사람들 앞에 허세를 부리고 자랑하

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영적 백향목이 무엇인지, 혹

은 신앙의 이름으로 행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 

내가 지어가고 있는 영적 바벨탑은 어떤 것인지 분별해서 

자신이 자랑스러워 하는 무엇 때문에 넘어지는 결과가 우

리에게 없도록 자신을 돌아봅시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

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하는 잠언 말씀처럼 우리가 자

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면 아무리 좋은 백향목이

라도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멸망으

로 이끄는 올무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겸손히 하고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 냄으로 우리의 영광이 한

때 무성하고 수려했던 없어질 레바논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

님 앞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의 사람이 되기

를 사모합니다. 또 혹한의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잎

을 청아하게 내며 그 넓이와 길이를 더하며 향기를 만들고 

발하는 백향목처럼 소망 없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득 뿌려내며 주님을 향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계속해 

나가는 임마누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글  조종연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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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있는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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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기뻐하라” 원래 우리의 본성 자체는 기쁨이 없습니

다. 기쁨은 우리와 거리가 먼 단어 같습니다. 우리의 내면은 

나 자신조차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의 끝 없는 패배 

의식과 비교 의식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

다. 우리에게 현재시제 명령으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

십니다.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수많은 어

려움과 걱정거리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일도 

현재의 일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며 그뿐만 아니라 미래의 일

과 조금 후에 일도 전혀 알지 못하면서, 마치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근심과 애통의 결

핍은 우리를 슬프게 하고 인생을 힘들게 하는 굴레가 됩니

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근심이 기쁨으로 변

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

버지는 기쁨의 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쁨을 자녀들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

입니다(갈 5:22). 나의 인간적인 기쁨을 누리기 위한 종교적

인 행위나 봉사와 희생으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얻

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쁨

을 충만히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속

하지 않으며 진리로 거룩해지라 (요17:13-17)고 말씀하셨

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나의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

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의 전 영역을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뻐하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 동안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기

뻐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

하고 암송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는 것은 24시간 Non Stop 기도가 아

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침 일찍, 그리고 밤늦게 기도하셨습니다. 종일 아픈 사람

들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시며,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습관대로 베드

로와 요한은 제삼시 기도 시간에 하루 세 번 기도하였습니

다.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을 기도하였습니다. 쉬지 말고 기

도하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하라는 것입니

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언제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

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눅22:31-32)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방향

을 잃을 수 밖에 없지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간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믿는 자의 행복이며 존재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은 우리를 쉽게 영적으로 잠

들게 합니다. 우리들의 영적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묻고 질문

해야 합니다. 

 죄와 싸우기로 결단하여

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란 도덕적 차원을 뛰어넘

은 영적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흩어져 있는 내 마음의 여러 

조각을 말씀으로 하나로 모아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을 통하여 쉬지 말고 영광 받으시

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

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속 깊이 인

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적 측면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습

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감사의 표현으로 드러나게 됩니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입니

다. 사실 감사가 있어야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절대 순종이 요구됩니다. 그래

서 감사는 성령을 좇아 사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불

평하고 원망의 늪에 허우적거리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

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12:2) 어떤 사람들은 감

사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내면의 자존감이 나약

하기 때문입니다. 체면치레나 편견 그리고 약삭빠름이 감

사를 빼앗아 갑니다. 범사에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행하고 

모든 거짓 행위들을 미워해야 합니다. 마음이 높아짐 으로 

나의 권리를 주장할 때 감사는 원망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인정하고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합니

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

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며,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깊이 사랑하고 계

신 하나님을 믿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

어져야 합니다. 계속해서 범사에 기뻐하려면 모든 선한 일

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야 합니다.(골1:10)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실질적이며 구체

적인 삶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건 생활

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글  유미숙 사모

초대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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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사랑하는 책

이 세상 어떤 고귀하고 높은 지성의 책보다도, 이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책이 된 

성경책, 그전까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주

님 뜻에 맞춰 생각하고 행하도록 나를 인도하고 훈육하는 책, 이 과정은 놀랍게도 따

뜻한 훈육이시며, 격분하여 내어치지 않으시며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여정임에 찬양

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3년간 별거를 하며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을 때도, 그 죄 

가운데에서 주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얼마나 큰 위로와 사랑을 주셨는지요. 남편을 

원망하는 마음에는  라고 말씀하셨고, 

하용조 목사님의 “사랑” 설교를 들을 때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찔려 피가 날 것 같으

니 얼른 그 십자가를 버린 제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주님은 책망하셨지

만, 내 마음이 쓰리고 아플 때 그것을 싸매어 주시며 늘 온유하게 책망하셨음에… 이

제 돌아보니 더욱더 주님 사랑에 깊게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남

편과 재결합을 해야 한다고, 한 일 년을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점점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겠구나 싶던 중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셨을 텐데, 

저도 순종하고는 싶었으나 믿음이 부족하여 이렇게 들렸습

니다. “예수님, 저희 부부는 서로를 힘들게 할 뿐, 아이에게

도 따로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계속

해서 말씀하시니 한번 시도는 해 보겠습니다.” 참으로 순종

이라고 하기도 힘든 미약한 믿음으로 재결합을 시작하였는

데, 그것은 마치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노력했건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베드로가 다음날 고기도 없을 시각에 깊은 바

다로 나아가야 했던 것 같은, 꺼질 것 같은 피곤함 같았습니

다.  잦은 다툼과 실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

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는 바다에 나가지 않았다면 절대로 

체험할 수 없었을 것임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

도하는 가족과 교우들을 통해서, 주님은 제 눈을 밝히시고 

‘결혼’ 속에 담긴 복음의 신비를 보여주셨습니다.  

 *결혼에 대

한 설교를 들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교회의 신랑 되신 예

수 그리스도는 이혼증서를 결단코 쓰지 않으신다는 믿는 자

를 향한 주님의 언약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

다. 피값으로 산 신부가 외도해 집을 나가더라도, 죄의 길에 

빠지더라도 그 부인이 회개하며 돌아올 때 사랑으로 맞아주

신다고요. 죄인지 알면서도 이혼을 선택하려는 제게 돌아오

라고, 용서하시겠다고,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

라고요. 이 얼마나 놀라우신 사랑인지, 그 앞에 저는 엎드려 

울며 경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권면

이 제 결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결혼으로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끊지 못할 사랑을 세상에 보이라. 당

신의 가정으로 세상에 복음이 아닌 거짓말을 하지 마라.  네, 

주님, 이혼은 이제 제게 옵션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

더라도 남편을 용서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의 은혜이지요... 어떻게 제가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있겠습

니까. 성령님의 인도 하심이 아니라면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물을 찢을듯한 축복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차갑던 우리 부부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게 되

었고, 서로 사랑하는 온전한 회복이 임하였습니다. 여섯 살

짜리 아들이 매일 밤 “하나님, 우리 아빠랑 엄마랑 나랑 다 

같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때에도, 우리 

가정으로 기뻐하시는 부모님들을 볼 때에도, 이제는 남편이 

든든한 기둥 됨을 순간순간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 마음을 접고, 예수님께 복종한다는 것도 자세히 보니 모

두 하나님의 은혜였고 제가 실제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

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은 제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예

수님을 보고 있는지, 그것 뿐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는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저희는 배를 타고 그물

을 내려본 것뿐이었습니다. 놀랍지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

랑을 어찌 입으로 다 찬양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아 돌아온 베드로 사도에게 

 이제 그 말씀대로 저

희 가정을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에 순종하며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 가

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글 공혜리 

*참조: 결혼에 대한 설교는 John Piper 목사의 

What God Has Joined Together, Let Not Man Separate, 

Part 1 입니다. www.desiringgo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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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Big Dream’은 Don Callejon School에 다니는 은재가 

학교에서 자기 꿈에 대해 쓴 글입니다. 내용이 부족하지만, 

초등학교 2학년이 벌써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 신기하고 놀랍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 선생

님도 어린아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선교사가 되고 싶다

는 꿈을 가졌다는 것을 놀랍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킨더 때부터 ‘어와나(Awana)’를 시작하고 교회에서 빌려 온 

선교사의 삶을 그린 애니메이션 DVD를 보기 시작하면서부

터 선교사에 대한 꿈을 가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은

재가 가진 꿈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허락하신 길이라면 

그 꿈과 그 길이 비록 험난하고 고된 길일지라도 선교사로

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와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이수한, 은재 아빠) 

글 이은재 (CM,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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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저의 삶은 언제나 캄캄한 바다에 노도 없이 작

은 배에 떠 있는 듯 두렵고 고단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

우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미국인지 한국인지 거짓말처럼 생각나지 않았고 그것은 정

말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저의 간절한 바람은 나를 인도해 

줄 작은 불빛 하나만 있었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쯤, 

커피브레이크 성경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 첫 수업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첫날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무엇을 

창조하셨나요?” 라고 인도자는 질문하셨습니다. 

 라는 성경 말씀은… 흑암 가운데 있

던 저를 위해 주님께서 빛을 보내 주신 듯, 저 멀리 작은 등

대 불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흐르던지요? 이

제 손톱이 부서지도록 노를 저어 저 불빛이 보이는 곳으로 

가면 되겠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제 결혼 생활은 참으로 힘들고 하루하루 고통스러웠습니다. 

여자를 만드신 주님의 뜻이 돕는 배필이었다는 것을 그때 배

웠고 끔찍했던 결혼 생활 중에서 제가 돕는 배필로 부족했던 

점도 있었다는 걸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애들이 결혼

할 때쯤엔 예비 며느리와 함께 가장 먼저 창세기 공부를 하

겠다며 다짐도 하였지요. 가정을 향하신 주님의 뜻과 섭리

가 정말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게 있

어 주님은 늘 두렵고 언제나 나의 주님이 아니셨습니다. 아

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어 숨었을 때 주님께선 아담을 

부르시며 “ Where are you? “ 라고 하셨습니다. 죄와 가난과 

궁핍함 때문에 주눅이 들어 숨어있는 저를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제 이름을 부르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네…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라고 수백 번도 더 대답했습니

다. 제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께 나아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

고 미안한 줄도 모르고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한주 한주 주님의 말씀은 저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셨

고, 주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자부심이 낮아진 제 자존감을 

세워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기하게도 말씀은 너무도 달

콤했고 제 마음에 살아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주님

께서는 차곡차곡 주님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저는 

어린애처럼 한 주일을 기다렸고 창세기 말씀을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공부할 때는 땅의 것을 바라보

지 않고 하늘에 난 창을 통해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어, 

내 삶의 고단함을 잊게 하시고 내 문제를 주님께 아뢰기 시

작했습니다. 그러자 상황은 그대로인데 제 마음은 평안해지

기 시작했고, 등이 휠 것 같은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기 시작

했습니다. 내가 힘들 땐 아이들도 미웠습니다. 아이들을 벼

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다그칠 때도 잦았습니다. 사랑한다지

만, 관계는 더 불편해지기만 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 시작

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기다려 줄 수 있기를, 아이들

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 제목으로 올렸습

니다. 주님께서는 제 시선을 방주 위의 창에 머물게 하시고 

삶에 적용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파는 날, 인도자께서는 팥죽을 손수 만들어 오셨

습니다. 그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팥죽을 먹었는데, 저

는 인생에서 가장 귀한 교훈을 먹었습니다. 세상적이고 보

이는 것에 조급하고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한없이 작

아져 버린 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마다하고 불쑥 내

민 팥죽으로 쉽게 바꾸어 먹은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제는 

그 붉은 색이 경고가 되어 유혹을 물리칠 힘이 되었습니다. 

그즈음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나는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나이 지긋한 하숙생이 들어온 첫 달부터  체크를 바운스 내

고, 그 경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저를 협박하고 큰소리치

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두

려웠습니다. 싸울 용기도 없었고 처지도 아니었기에 주님 

앞에 나아가 도와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그때 제게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

다. 저는 올바른 것에 대해 당당해지고 주님이 주신 담대함

으로 더 친절하게 맛있는 음식으로 그를 대접해서 보냈습니

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늘 약자

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늘 두려워하며 숨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저를 꽁꽁 매어 주셔서 에서의 팥죽

이 나의 본분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저는 화요일 성경공부 

시간이면 성경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경험하기 시작

화요일 밤의 

          창세기

했고 종일 지친 내 몸은 젖은 솜처럼 무거웠지만, 성경 공부

하는 시간이 생명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호흡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단절된 채 살아온 나만의 세계에서 나와서 사람들 

가운데로 조금씩 나오게 된 것은, 이삭이 나이 많아져 눈

이 어두워지고 잘 보지 못할 때, 그의 영안도 어두워지고 

그때 이삭의 가족을 보면서 공동체 안에서의 믿음과 소통

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을 때였습니다. 스스로 목

장을 찾았습니다. 삶을 함께 나누며 섬김을 배우고, 또 중보

기도 명단을 매주 이멜로 보내는 작은 일도 자처하게 되었

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해 한번도 절실히 기도해 본 적이 없

는 제게 영혼 구원에 대한 소망을 주신 것도 커피브레이크 

성경 공부를 통해서입니다. 저는 제가 받은 주님의 크신 은

혜를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지

며 불교 신자인 친구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며 나도 어쩔 수 없이 야곱이고 죄인이라며 가슴

을 치던 일들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밤새 씨름하던 야곱

처럼 내 문제를 주님께 간구한 적이 없었던 시간을 기억해

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저를 도우신 주님께 엎드려 감

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삶이 고단하고 외롭고 여러 가지 어려

움 속에서 절뚝거리며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길 위

를 걸을 수 있는 은혜 때문에 아프지만, 절뚝거리지만, 그 

길을 걷습니다. 성령님께서 절망뿐이었던 제게 주님의 길

이 제일 안전하고 제일 평온하며, 제일 옳은 길임을 창세기 

공부를 통해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제게 회복이었습

니다. 제가 가는 길 위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 

경배드리며 그 약속을 꼭 잡고 나가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

길 간구드리며 생애 처음으로 쓴 이 간증이 주님을 증거하

는 날마다의 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글  유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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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대학 1학년 때,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UBF)에서 성

경 공부를 하고 인생 소감을 작성하던 중, 병실에서 절박하

게 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치유하심을 깨닫게 되었

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는 약속을 기억하게 되었습니

다. 그러나 성경 읽기 선교회에서 1년 정도 성경 공부와 공

동생활을 하며 훈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지

지 않았습니다. 또 크리스천으로 사는 선배 목자님들의 삶

이 여간 답답해 보이지 않았고, ‘이러다가 내가 해보고 싶은 

것 하나도 못 해보고 죽겠구나!’ 싶어 교회를 뛰쳐나왔습니

다. 졸업 후,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군의관, 개인병원을 하

며 아내를 만나기까지 1989년부터 2004년까지 15년간 술, 

담배 등 못된 짓을 많이 하며 살았습니다. 열심히, 성실히, 

선한 마음으로 살고, 거기에 약간의 운만 더 따라 준다면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자신감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의 성공이나, 경제적인 성공은 제 의지와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았고, 노력해도 안되는 인생의 크고 작

은 부분들 때문에 좌절과 실패를 겪던 즈음인 2005년, 아

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장모님을 통해 성경 말씀

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대학 1학년 집회 때, 처음 

받은 말씀을 장모님으로부터 다시 듣게 된 그 날 밤 저는 많

이 울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고 계심

을 인정하고 항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

고 주인 되어 살았던 죄와 과거의 삶을 회개하며 “양식이 아

니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을 위해 살았던 삶을 돌이키

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후, 치과 의사로서 하나님을 변증 하

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제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다니며 성가대 봉사를 하고, 결혼하고, 제자

훈련, 사역훈련, 선교훈련을 마치고 하나님의 인도 하심으

로 2012년에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치과 의사로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손이 되어 미국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그분들이 한국을 도와 지금의 제가 존재

하듯이, 이제는 저도 보답의 손길이 되어 그분들을 돕고 싶

은 열망이 생겼습니다. 졸업한 지 20년 지나, 다시 어린 친

구들과 공부하고 시험 보고 환자 보는 늦깎이 치과대학 생

활이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그분 앞에 엎드

릴 때 힘주시고 높여주심을 경험하는 매우 exciting 한 시간

으로 채워졌습니다. 작년에 치과 대학 졸업 후, 하나님께서 

Western Dental로 인도하시고 흑인과 히스패닉으로 이루

어진, 도움이 절실한 환자를 많이 보게 하셨습니다. ‘화려

한 곳에서 나의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 소외된 환자를 예수

님을 대하듯 치료하겠다’던 기도대로 하나님은 이곳으로 인

도하셔서 환자로 가장한 예수님을 날마다 보내고 계십니다. 

그간 환자들과 같이 울고 웃으며, 제 손을 통해 일하시는 하

나님을 누리며 지내왔습니다. 힘이 들어 아픈 적도 많고 수

고스럽기는 여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도우시고 빠

져나갈 길을 주십니다. ‘너는 이곳이 선교지야. 너같이 월급 

받는 선교사가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를 회복합니

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저의 모든 삶

의 동기로 삼으시기를 기뻐하심을 최근 알게 되었습니다. 

지치고 쉬고 싶을 때도 기다리는 환자가 미안해서 ‘내가 주

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 양을 치료하러 갑니다’ 라고 고

백하며 다시 기운을 내곤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제 삶

을 드리기로 하는 고백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누리는 시간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느덧 물 위를 걷

다가 도로 물에 빠진 베드로처럼 위기에 빠지기도 합니다. 

감격과 감사가 사라지고 언제 이곳을 빠져나가나, 언제 이

곳에서의 하나님의 훈련이 끝나나, 이러한 생각들에 사로

잡혀 힘들어할 때도 많습니다. 사랑스럽고 안쓰러워 보이

던 환자들이 돼지처럼 보이고 나를 괴롭히는 괴물처럼 보일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편 돈이 지극히 우상이 된 이곳 

저는 전라남도 고흥에서 2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

다. 6살 무렵 옆집 친구를 따라 주일학교에서 몇 번 예배드

리고 찬양했던 기억이 있지만, 부모님께서 교회를 다니지 않

으셔서 그 후로 교회는 다니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겨울, 순천에서 유학하며 하숙을 할 무렵, 어머니가 복막염

으로 입원하게 되셨고, 의사 선생님은 “합병증으로 돌아가

실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간 모아둔 통장, 보험 

서류 등을 맏아들인 제게 비장한 마음으로 전달하시고, 이것

저것 당부하셨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몇 년 전 교통사고 후

유증으로 건강이 좋질 않으셔서 그동안 어머니께서 생계를 

꾸려 오셨는데, 앞으로 소년 가장이 되어 두 동생을 책임져

야 할 짐은 상상조차 힘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한 병실에

서 그날 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

르겠지만, 만일 우리 엄마를 살려 주시면, 저는 하나님의 사

람이 되겠습니다.’ 어머니는 수술 없이 그냥 쾌유하셨지만, 

그 날 이후 그 일들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미국에서 살다 보니 저도 모르게 매달 결제해야 하는 bill을 

더 신경 쓰게 되고, 직장에서 produce 하는 것과 받게 될 급

여 액수를 신경 쓰게 되고 매일 매일의 고생과 염려의 무게

들이 짓눌러 오게 됨을 느낍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보면 놀랍고 부럽습니다. 위험과 죽음

을 무릅쓴 그의 열정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복음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이 너무나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고 계심

을 누리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열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바

울같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고, 더 사랑하고 더 순종

하기 원합니다. 학창시절 우등생이 되는 데 필요한 습관들

이 있었듯이,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기쁘시

게 하는 거룩한 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저의 습관으로 갖고

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우선은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너

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매일 기도를 두 시간 반 이

상 깨어서 하기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위해 애정 어

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글  방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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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녹과의 만남

데 “피부암이라”고 했다. 나중에는 너무 가렵고 아프고 부풀어 오르고 터지고 곪고 너무 참혹했다. 

약은 점점 강도 높게 사용하지만, 때때로 이를 악물고 참고 있는 모습이 눈에 자주 띄었다. 남편은 

 말씀을 

좋아했는데 때로는 힘들어하는 나에게 그 말씀을 풀이하면서 위로해 주었고 그이는 자주 말했다.  

“사람이 많은 고난이 찾아올 때 감당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보화를 안고 사는 삶이라”

고... 나는 이렇게 말하는 남편이 밉고 싫어서 되돌려 말해 주었다.”그런 마음을 갖고 참고 견뎌내니

까 하나님께서 자꾸만 부어 주시는 것 아니냐”고… “나는 힘들어 죽겠다”고… 하루는 병상에서 깊

은 잠을 자고 깨어나더니 “예수님이 어서 오라”고 했단다. 그러니 “내 입에 절대 음식을 넣지 말라”

고… 그런 후 17일 금식하고 모든 슬픔과 아픔을 내려놓고 하나님 품에 안겼다. 

그 후 내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이가 살아있을 때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속속들이 나를 아

프게 하고 부끄럽게 하여 후회를 했다. 나의 곁을 떠난 지 일 년이 되었다. 그토록 잘 참고 당당하게 

잘 견디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잃지 않고 끈질기게 붙잡고 이겨낸 남편을 ‘참 훌륭했었다’

고 ‘참으로 잘했었노라’고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지 못했음을 용서를 구한다. 돌이킬 수 없는 지난

날을 보고 한탄하는 대신 나의 주변에 이처럼 아파하며 외로워하는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미 보

여 주셨고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그 크고도 넓고도 깊은 예수님의 사랑을 안고 그들에게 다가가

기로 하나님의 도움을 원한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

고 성령님의 깨달음으로 성령 충만의 옷을 입고 최선을 다하며 부활의 생명이 이어지는 그 날까지 

주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리라 다짐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때

때로 지치고 힘들어 이 자리를 떠나고도 싶었지만, 그때마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49년 동

안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남은 삶은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글  임광순 사모

6.25 때 지뢰를 밟아 두 눈을 실명하고 한쪽 귀마저 청력을 잃고, 팔과 다리는 부분적으로 무감각

과 통증으로 살아가다, 어느 날 교통사고의 통보를 받고 달려갔다. “오늘 밤을 못 넘기니 가족들에게 

알리고 준비하라”는 의사의 말이 있었지만, 며칠 후 의식이 돌아오면서 그 많은 상처와 찢어지고 팔

이 부러지고, 무릎이 부서지고 힘줄이 끊어지고 열네 군데나 다쳤다. 육신의 통증으로 고통 중에 있

었지만, 수술과 깁스로 몇 달의 병원 생활 후, 몇 년은 구부러지지 않는 다리를 끈질긴 인내와 물리

치료로 다시 회복되었다. 생명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감사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아침

에 창백한 얼굴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가니, 의사 왈 “맹장이 터져 죽음 직전까지 왔었다”고… 마치 

무수히 밟혔어도, 짓눌렸어도, 메말랐어도, 끈질기게 자라고 있는 잡초의 생명같이 다시 살아났다. 

평화로운 가운데 신학을 마치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성전 구매의 큰 기쁨도 맛보았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형제자매들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

을 때마다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했던 행복한 날들도 있었다. 아마도 남편의 삶 중에 가장 즐거운 

시간인 듯하다. 그러나 또다시 건강이 안 좋아 병원에 실려 갔다가 이번에는 의사 왈, “결핵성 암이

라.” 한다. 그러나 수술을 몇 시간 앞에 놓고 의사들의 공론이 있었던 후, 오진이라면서 “수술 안 하

고 약으로도 치료된다”고 했다. 그 후 또다시 직장암이라는 판단을 받자, 의사 왈, “도저히 항문을 

보존할 수 없으니 변 주머니를 배에 착용하고 살아야 한다”고… 그러나 생명을 포기하겠다고 완강

하게 거부하는 남편에게 간곡하게 설득하는 의사와 가족들의 눈물 권유로 수술을 받고 10년을 넘

게 불편을 안고 살면서 내면에 깊은 상처와 짓밟힌 자존감, 몇 겹의 육신 장애를 안고 얼마나 아파

하며 울었던가… 

그래도 또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어 당당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또 가슴을 부여잡고 통증으로 

몸부림쳐 구급차에 실려 가니 “심장마비로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왔다”고 했고, 수술 후 회복이 되었

다. 이십여 년 전부터 피부가 군데군데 검 붉은색으로 퍼져 나가고 있었다. 몹시 가렵고 괴로워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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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강아지 똥을 읽고 뭔가 느꼈어요. 

강아지 똥이 울보 같았어요. 누가 더럽다 그러면 화를 내요.

그냥 안 들은 척하면 돼요. 울지 말고.

그리고 누가 놀리면 다시 그 사람들 놀려요. 

그리고 어떡해 해가 비칠 때까지 울어요?

똥은 못 울어요. 똥은 말도 못해요. 누가 놀리면 어때요?

참고 무시하면 돼요. 똥이 더러운 거가 맞아요.

‘아, 나는 더럽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강아지 똥은 울보예요.

글 조연우 (중급 2반)

휙! 호루라기가 울린다.

애들이 다 준비하고 뛴다.

교장 선생님이 청팀 승!

애들이 다 땀을 닦고 다시 준비!

운동 대회 끝이 왔어요.

누가 이겼을까?

두두두두두.

청팀이 이겼어요.

야호!

글 조유빈 (중급 2반)

초등학교 시절, 한국에서의 추억을 손꼽자면 단연 소풍, 운동회, 수학여행일 것이다. 그중 운동회는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고 많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이른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운동

화 끈을 질끈 묶어 매고 힘찬 발걸음을 학교로 옮긴 기억이 생생하다.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이민을 온 한인 2세 아이들을 가르치는 한국학교 교사 일은 여간 손이 많이 가는 

일이 아니다. 수업 준비와 교재 만들기, 시시때때로 있는 행사와 교사 연수 등 웬만한 책임감으로는 감당

할 수 없는 막중한 일이다. 힘든 만큼 보람 또한 큰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이 지면을 

빌려 2015년 봄학기도 열과 성의를 다해 무사히 끝내신 모든 선생님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

	

미래 미국 주류사회의 주역으로 자라날 한인 학생들에게 한국어, 한국 문화를 가르치면서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추억과 더불어 기쁨과 즐거움도 줄 수 있는 운동회는 이제 거를 수 없는 한국학교 행사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매년 이 행사를 위해 묵묵히 봉사해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부모님들의 수도 늘어가고 있

어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부모님과 함께 뛰고 즐기고 음식을 나누면서 소통할 기회가 없는 미국식 교육현장과는 달리 한국 문화

와 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한국학교의 운동회야말로 더없는 최고의 교육 현

장일 것이다. 바라기는 이 학교를 거쳐 나가는 모든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후일을 추억할 때, 그들의 향

수와 감수성을 자극하는 기폭제로 운동회를 떠올렸으면 좋겠다. 그리하여 그들이 그들의 차세대를 위

해 한국학교에서 봉사하는 아이들이 ‘꼭’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글 손민호 (임마누엘 한국학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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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 많은 친구가 그랬듯, 나도 친구를 따라 중학교 때 

성당을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 성당에 갔을 때 십자가에 달

리신 예수님을 처음 보았는데 무엇인가 설명할 수 없는 커

다란 것이 나에게 다가왔고 세례도 받았다. 세례를 받은 후 

계속 성당에 나갔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다. 하지만 마

음 한구석에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거라는 어

렴풋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 아내를 만나 99년에 박사 과

정으로 미국에 오면서부터 아내를 따라 교회에 다니기 시작

했다. 교회를 나가면서도 Sunday 신자로서 예배만 드리는 

삶을 살아왔다. 박사 과정을 마친 후, 진로에 대해 고민하다

가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아내와 학교 후배와 함께 3명이 

Startup을 시작했다. 내가 사업을 하면 무엇이든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첫 1년 동안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했지만 되는 것이 없었다. 사업이 

하나씩 안 될 때 마다 받는 스트레스는 엄청났다. 부모님이 

처음 주신 사업 자금은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했고 1년 반이 

지났을 쯤, 그 돈을 다 쓰게 되어 부모님께 다시 손을 내밀었

다.  아버님께서 당연히 사업 자금을 주실거라 믿었지만 아

버지의 반응은 차가웠다. 부모님도 박사 학위까지 받은 아

들이 미국에서 직장도 없고, 사업도 잘 안되는 모습을 보고 

많이 속상하셨는지 빨리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하셨다. 내가 

마지막 잡고 있던 끈이 끊어진 것이다. 자금이 떨어지자 직

원들을 가슴 아프게 모두 내보내고, 아내와 후배와 함께 집

에서 사업을 해 나갔다. 회사 비용과 생활비를 카드로 돌려

막으면서 지냈다. 아내와 자식들은 있는데 버는 돈도 없고, 

사업도 안 될 그때, 왜 많은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자살을 

하는지 이해가 되었다. 나는 내가 너무 잘 난 줄 알았고 뭐

든 하면 잘 될 줄 알았지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하

나님은 철저히 깨닫게 하셨다.  

이처럼 어려운 시간을 보내던 중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았고, 그냥 아내를 따라 주일에만 겨우 출석하

는 신자였던 어느 날 라디오를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미국 

대공황기에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시도하려 했던 한 사업가 

이야기를 하셨다. 그는 총을 옆에 둔 채 밤새 가족에게 편

지를 쓴 후 죽으려 하는 순간, 새벽에 집 앞 교회에서 찬송

가가 흘러나왔고 주님은 항상 나를 지켜 주신다는 내용이었

다. 그때 갑자기 ‘아, 지금 이 순간뿐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

부터 항상 나를 지켜 주셨구나!’ 하고 깨달은 후, 다시 사업

에 성공해서 만든 회사가 바로 JCPenney라는 것이다. 목사

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다. ‘아 그랬었구나, 하나님은 

나를 항상 지켜 주시고 보살펴 주셨구나’. 보이지 않던 하나

님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했고,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중

에 정말로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

아오신 것이다. 부활절이 다가오는 주에 운전을 하고 있었

다. 부활절은 그냥 매년 공휴일 중 하나였고 ‘예수님이 부활

하셨구나!’ 그 정도였다. 그런데 그 부활절이, 그 십자가가 

나에게 다르게 다가오는 것이었다. 사람은 자기가 조금이라

도 모욕을 당하면 참을 수 없어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

욕을 당하시고 매를 맞고, 침을 맞으면서도 보잘것없는 나

를 구원하려고 참으신 것이다. 아, 그게 너무나 생생하게 느

껴졌다. 부활절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전 일이 

아니라, 작년에 있었던 일같이 느껴졌다. 작년에 나를 살

리려고, 나의 어머니가 그 모든 것을 참으시고 돌아가신 일 

같이 생생하게 다가왔다. 차를 멈추고 너무나 크게 울었다.  

‘예수님, 왜 그러셨어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잖아

요. 그렇게까지 참으실 필요는 없었잖아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것

이 아니라 참으셨던 것이다. ‘왜요, 왜요, 왜!’ 너무나 울었

고 너무나 속상했다. 정말로 작년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올

해 1주년이 된 것같이 그날을 잊을 수 없었다. 아, 얼마나 아

팠을까. 얼마나 많은 살점이 떨어졌을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셨을까 정말로 속상하고 화가 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너무 많이 울어서 힘이 없을 정도였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다. “기하야, 너를 살리려고, 너에게 

평안을 주려고, 너에게 지금까지 네가 보지 못한 세상을 주

려고…”너무나 생생하게 들렸다. ‘아 그랬구나, 정말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보

잘것없는 이 인간을 살리시려고 그랬구나. 아 2000년 전 일

이 사실이었구나. 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어야만 내

가 살 수가 있었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성령을 보내 

주실 수 있었구나. 그랬었구나.’ 그게 지금까지 머릿속으로

만 알던 사실이었고 너무 많이 들었던 말인데, 이제야 깨달

아졌다. 또다시 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 흘

렀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

다. ‘아, 그렇구나.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었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내가 구원을 받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었구나.’

그 뒤로 나의 삶은 180도 바뀌었다. 그전까지는 사소한 일

로 아내와 싸우고, 사업으로 스트레스 받으며  사람들을 미

워하던 내가, 바뀐 것이다.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소중하

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싸움이 없어졌다. 사업이 힘들지 않

았다. 내가 죽으니 사업이 안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

는 것도 괴롭지 않았고 그 잘 먹던 술맛이 없어졌다. 내가 

끊으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그냥 맛이 없어져서 술을 더는 

안 먹게 되었다. ‘세상의 즐거움이란 그냥 순간이구나’ 하

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기쁜 것

인지 알게 되었다. 그 뒤로 우리 가족과 사업에도 변화가 일

어나기 시작했다. 가족이 행복하고, 사업이 점점 잘 되어가

기 시작했으며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다. 하

나님이 주시는 차고 넘치는 그 은혜는 이 글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이고,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을 돌린다.

글  이기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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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목장

 

할렐루야, 저희 목장을 소개하려고 시작하니 이 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함께하시고 모든 것을 준

비해 주시고, 모든 것에 승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보면서 다른 말은 쓸데없는 군더더기 같게만 느껴집니다. 

섬기는 삶을 살겠다는 것은 제 꿈이 아니고 강기련 부목자

의 꿈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장년부에 등록하기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3주간 새가족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저희 둘 

다 잦은 출장으로 두 사람 모두 3주간 연속으로 집에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기도 한방으로 그냥 해결되었

을 텐데 이때만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까지는 알지 못했었던지, 이런 ‘사소한’ 문제로 기도할 생각

은 하지 않았었나 봅니다. 궁여지책으로, 3주간 연속은 포

기하고, 한 주씩 한 주씩 띄엄띄엄 교육을 받고서야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목자, 부목자가 되기 위해 배우기 좋은 목장

을 찾는 일은, 새가족부 권사님과 두 분 목자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위현량 목장으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나

누고, 삶을 나누고, 같이 울고 같이 우는 아름다운 목장에서

의 2년은,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모두 준비해 주신 초보  

목자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목자님과 목원들의 숨어서  

섬기는 모습들은 언제나 제 삶의 자세를 다시 돌아보게 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사랑이 달다고, 그 속에서 마냥 아기처

럼 사랑을 받고 살 수만은 없나 봅니다. 아무것도 아는 것  

없이 사랑만 가득 받다가, 가정교회 세미나를 듣고, 대행  

목자 임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부족한 저는 대

행 목자 임직이란 것이 매우 무거운 굴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임직을 받고도 그냥 이전 목장에 눌러앉아 있었는

데, 준비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

는 것을 곧 알 수 있었습니다. 

새가족부에서 한 가족을 보내 주셔서, 주일날 예배 사이에 

잠시 뵙고, 그 주 금요일에 첫 목장 모임을 하게 되어 있었는

데, 그 가족의 자매님이 세례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

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거듭나고 신앙생활을 한 지는 오래

되었고, 임마누엘 교회에 출석한 지도 1년이 넘었는데 세례

를 받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입니다. 목사님께 여쭈어 보니, 

그 주 목요일에 예수 영접 모임이 있고, 오는 주일에 세례  

예식이 있으며, 이번에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목장 모임을 하기도 전에, 그 자매님을 

모시고 예수 영접 모임에 가게 되었습니다. 형제님은 그날

따라 출장을 가셔서, 같이 영접 모임에 참석할 수 없는 상

황이어서, 따로 하게 되었습니다. 영접 모임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세례를 받는 목원이 나오게 되었냐, 참 잘했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냥 놀랍기만 했습니다.

아이를 다들 원하지만, 아이가 없는 세 가족, 여섯 명이  

목장이 된 지도 벌써 여덟 달이 다 되어 갑니다. 많은 분이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지만, 아마도 아직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  

믿습니다. 가정교회 세미나만 받고, 목자가 되어서, 걸음마를 

막 시작한 아기처럼 시작한 목장이었습니다. 목장 진행안만 

따라 하면 된다고, 따라 해야만 한다고 교육은 단단히 받았지만, 저처럼 아무것

도 모르는 사람이 목자라니… 소경이 양떼를 어떻게 인도한다는 것인지 걱정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늘 느끼게 해주시는, 한번  

한번의 목장 모임이 제게는 기적으로만 여겨졌습니다.

저는 매주 목요일, 직장 근처에서 김기홍 장로님 인도로 직장 선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배운 말씀이, 바로 그 다음 날 목장 모임에서 나온 질문의  

답인 경우도 자주 있었습니다.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삶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것이 목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목장에서 목원으로 사랑받고 있을 때 배운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우리 김규동 목장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몰랐었는데, 첫 목장 모임에서, 

이런 의문을 가진 것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마음을 열고, 삶을 나누게 하는 것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출장으로 세

례를 받지 못했던 형제님도, 엄청난 업무로 매일 새벽에 퇴근해서 아침에 출근하

는 삶을 사는 중에도 금요일 저녁 목장 모임 만큼은 꼭 나오려고 노력하시다가,  

이번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례 축하 선물로 홀인원을 주신 것은 

이젠 놀랍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세심한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은 보는 제 눈이 어두워서 나중에야 하

나씩 깨닫게 됩니다.   
목자는 제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글  김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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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그리스 성지 순례기

부활 주일 다음 날인 지난 4월 6일, 월요일 오후 3시, 비행

기로 LA 공항에 도착해서 LA에서 거의 열세 시간을 비행하

여 터키의 이스탄불에 도착했다. 공항에 내리니 날짜도 바

뀌고 날씨도 바뀌어 꽤 쌀쌀했다. 이스탄불은 모든 시가 유

네스코에 지정된 1500년 된 역사의 도시라 한다. 오스만 제

국의 영광을 간직한 인류 역사상 최고 문화 강대국 중에 하

나로 꼽히는 터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보스포러스 해협, 

터키를 대표하는 사원으로 내부가 파란색과 녹색의 타일로 

장식되어 있다고 해서 블루 모스크, 오스만투르크 황제들

이 살았던 톱카프 궁전, 로마 시대 마차 경주를 했던 히포

드롬 광장, 세계 7대 불가사의의 하나인 성소피아 성당, 지

금은 성당이라 불리지 않고 박물관이라 하지만 전시물은 하

나도 없는 박물관…성당 건물 자체가 박물관이라고 한다.이

스탄불 신시가지와 구시가지를 이곳저곳 구경하고 갑바도

키아로 가기 위해 공항으로 이동해서 Kayseri로 가는 비행

기를 탔다. Kayseri에서 Kapadokya(갑바도키아) 까지는 버스

로 또 한 시간을 달렸다.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척박한 땅 

갑바도키아… 

사람이 살 수 없다고 했던 땅에 바위를 파서 집과 교회로 사

용했던 괴레매(Goreme) 야외 박물관과 기독교 박해를 피해 

지하에 건설된 지하 도시 Derinkuyu Underground City…

박해를 피해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땅에 지하 8층 정도 되

는 깊이에 도시를 만들어 신앙의 선배들은 집을 짓고 교회

를 짓고, 예배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았다. 그때 내가 이곳에 있었다면 과연 나도 내 믿음을 지

키기 위해 이런 동굴과 지하 도시에서 평생을 살 수 있었을

까? 꼬불꼬불 안내원을 따라 다니면서 내내 마음이 짠하고 

가슴이 먹먹했었다. 얼마나 지혜롭게 만들었던지… 그 지하

에서 꽤 오랜 시간 있었지만, 공기가 탁하질 않았다. Konya

와 Antalya, 파묵칼레를 거쳐 이틀 후에 라오디게아에 왔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교회에 서신을 보냈는데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다. 이천 년 전 성도들이 모

여 공동체 생활을 한 초대 교회 Laodikeia… 그러나 “네가 차

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라고 일곱 교회 중 

유일하게 책망을 들은 교회, 물질이나 문화적으론 자랑할 

것이 많았으나 영적 무지와 나약함에  

 라고 말

씀을 들은 교회다. 이천 년 전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책망받은 말씀과 캅바도키아의 성도들을 생각하며 라오디

게아 돌짝 길을 걸어 보았다.

4월 12일 주일, 터키의 마지막 날 에베소(Ephesus)를 갔다. 

터키와 그리스는 이날이 부활절이었다.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 첫 번째 편지를 받은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버

렸으니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씀을 들은 에베

소 교회,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 2년 3개월간 두란노 

서원에 머물며 열정적으로 전도와 강론을 했던 에베소 교

회, 지금은 흔적만 남아 있지만, 그 당시 아시아 최고의 도시

로서의 면모를 볼 수 있는 에베소의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인 셀수스 도서관, 하드리아누스 신전, 원형극장, 아르테미

스 신전, 많은 유적이 이제까지 겨우 12% 정도 발굴이 되었

다고 한다. 로마 시대의 거대한 도시가 상상이 된다. 에베소

는 이천 년 전엔 세계에서 4번째로 큰 도시였다고 한다. 몇 

년 뒤가 될지 알 수 없지만 100% 다 발굴이 되었을 때 다시 

와 볼 수 있을까? 터키는 한자로 돌궐이라 표기하고 우리와 

같은 우랄 알타이어 족이라는 설이 있다. 또 돌궐족이 투르

크 족이다. 터키는 머나먼 아시아 대륙에서 온 투르크 족이

다. 그래서 아직도 단어가 우리와 같은 것이 많다. 그 증거

로 사도 요한의 교회에 갔을 때 사도 요한의 무덤에 있는 비

석에 ‘묏자리’라고 분명하게 적혀 있었다. 영어로 “ST JEAN 

IN MEZARI THE TOMB OF ST JOHN” “MEZARI” 영어로 

발음 나는 대로 적었는데 분명 묏자리이다. 물은 ‘수’ 라고 

하고 어린아이를 업는 습관도 서양에선 찾아보기 힘든데 터

키에선 아이를 업어 준다. 아무튼, 터키는 좀 남다르게 친근

감이 갔다. 에베소에는 한국 식당도 하나 있어서 오랜만에 

맛있는 비빔밥을 먹었다. 

예쁘고 조용한 도시로 바뀐 에베소를 떠나 6시간을 달려 에

게 해안의 휴양도시 차낙칼레 (Canakkale)에서 하룻밤 자고 

1차 세계 대전 격전지였던 다르다스 해협을 훼리로 이동해 

터키와 그리스의 국경 입살라로 갔다. 새벽 4시에 기상을 한 

탓에 새벽 바람이 꽤 찼다. 훼리를 타기 전 거대한 트로이 

동상도 보고 국경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트로이 전쟁 이야

기를 재미있게 들을 수 있었다. 국경 쪽은 이제껏 보던 도시

들과 다르게 조금은 낯설게 보였다. 언젠가 사진으로 본 북

한의 어떤 도시 마냥 썰렁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다.입살

라에서 터키 출국 검사와 그리스 입국 절차를 마치고 새로

운 가이드와 함께 그리스의 첫 유적지인 빌립보로 향했다.

글  최혜랑 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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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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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동시통역 팀장으로 섬기는 황선암입니다. 제가 동시통역 팀에 합류한 지는  

6년이 되었습니다. 이미 전부터 몇몇 분이 섬기시고 나가셨구요.

우리 교회 동시통역 팀의 주된 사역은 주일 2부 예배 때 말씀을 영어로 동시통

역 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요청하는 특별 예배나 행사를 위하여 동시통역을 제공 

하기도 합니다.

현재 세 분의 헌신적인 섬김으로 팀을 꾸려가고, 각 팀원은 매 주일 순서대로  

동시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헤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말씀은 예배당 안에서 듣는 것보다 더욱 간절하고 더욱 

강하고, 때때로 그분들의 감정과 열정까지도 느낄 수 있어 마이크를 통하여 전

해지는 우리 팀의 통역이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고 큰  

감동과 기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일 전에 주보 요약을 받아 미리 성경을 읽고 요약 말씀을 공부해야  

하므로 성경을 많이 읽게 됩니다.

부흥회나 특별 집회가 있을 때 말씀이 너무 빠르신 분이 설교하실 땐 애를 먹기도 하

는데, 미리 인터넷으로 어떤 분이 오실지 그분들의 동영상을 보기도 합니다. 메세지가 

무엇인지 미리 알려고 하다 보면 섬김 전에 우리 팀원들이 받는 은혜가 더욱 큽니다.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외국 분들께서 고맙다 말씀해 주실 때 감사

와 은혜가 몇 배가 됩니다. 늘 수고해 주시는 사라 김 사모님과 김요섭 집사님, 두 분  

팀원들께 감사하고, 매주 동시통역을 들어 주시는 분들께도 감사하며 이로 인해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어를 뛰어넘어 복음을 받아들였던 예루살렘과 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부족한 우리들

의 언어를 뛰어넘어 인종과 언어 등으로 우리를 속박하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

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팀으로 거듭나길 기도합니다.

우리 통역팀을 위하여 조용히 응원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하며 팀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합니다. 만약 주님을 섬길 사역을 찾고 계신다면 동시통역팀에 합류하시기

를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글 황선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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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마누엘 오케스트라는 비기너부터 외부 시니어 오케스트라에 속해있는 이른바 실력파 친구들까지 다

양한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같지 않은 레벨이 함께 연주하고 소리를 맞춰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력의 차이를 서로 도우며 한 소리로 만들어 갑니다. 예수

님 때문에 비기너 동생들을 고등학교 형들과 누나들이 살뜰히 보살핍니다. 서로 예수님이라는 공동체에 

묶여 주일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소리를 만들어 갑니다. 이 과정을 통해 오케스트라 아이들은 조금씩 

성장하며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로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예수

님 안에서 진정한 리더쉽을 배워나가는 것, 서로 경쟁이 아닌 나보다 연약한 지체를 돕고 보살피는 것…  

이제 곧 저에게 질문했던 이 친구도 임마누엘 오케스트라의 이런 공동체를 통해 성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케스트라의 리더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임마누엘 오케스트라는 일 년에 2~3번 양로원을 찾아 공연합니다. 공연이 끝나고 나면 그곳에 계신 어

르신들이 너무 고맙다며 왜 이렇게 조금만 연주하니? 라고 아쉬워하십니다. 또한, 임마누엘 오케스트라

는 일 년에 2번 정기공연을 엽니다. 봄 정기공연은 자선공연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또는 선교단체를 돕

기위해 연주회를 개최하고, 가을 정기 공연은 전도의 목적과 비전을 갖고 인근 지역 공원에서 외부 공

연을 개최합니다.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통해 음악을 듣는 모든 사

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선생님! 저는 옆 친구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제가 같이 연주해야 하나요?” 

얼마 전 저희 오케스트라 자선 공연 때 듀엣곡을 준비하던 한 오케스트라 단원의 불만 섞인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오케스트라 단원으로서 너무도 당연했습니다. 함께 화음을 내고 밸런스를 맞춰야 하며 무엇보다 서

로의 호흡을 파악하고 연주해야 하는데, 스케일과 연주경험의 차이가 상당히 있었던 이 친구는 자신의 소리가 

부족하게 들릴 것을 염려한 당연한 물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 곡을 같이 연주해 줘야 하는 거야…” 임

마누엘 오케스트라의 차별화(?) 된 너무도 세상적이지 않은 운영방침을 이제 이 친구에게 이야기하려 합니다.

“Where You go, I’ll go    Where You stay, I’ll stay    When You move, I’ll move   I will follow…”

임마누엘 오케스트라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의 뜻을 따르려 합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 특별한 저희 오케스트라부를 기도와 관심과 격려로 응원해 주세요. 영원하시고 존귀하신  

그분만을 찬양합니다.

글 윤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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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아마존 정글에서는 나비의 날갯짓에 불과하던 바람이 텍

사스에서는 토네이도가 휘몰아칠 수 있다’는 미국의 기상학

자 로렌츠의 나비 효과 이론은 아주 작은 변화가 엄청난 변

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이다. 인생의 금가루가 휘날리는 

대학 시절부터 하나님께 순종의 옥합을 깨뜨림으로 주와 함

께 다이나믹한 삶을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행복한 드러머, 

방보경 자매님을 만나 보았다.

대학로 락 밴드 드러머에서 찬양 연주자로

안녕하세요? 방보경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의무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초등부 교사로 섬기

고 있었지만, 대학 입학 후, 메탈과 락 음악 동아리에 가입

했어요. 그때 제 모습은 입시 이후 억압으로부터의 해방감 

속 드럼을 처음 접했고, 메탈과 락 음악에 빠지게 되면서 찢

어진 청바지에 노랑머리, 밤새 드럼 연습을 하고 해를 보면

서 집에 들어오는 양다리 생활을 2년 정도 했어요. 주일 아

침이면 부모님과 옷 문제로 싸우곤 했는데 늘 걱정스럽게 

보시던 아버님이 “교회 드럼 치는 청년이 군대에 가서 자리

가 비었는데, 드럼을 사 줄 테니 한번 해 보겠느냐”고 어느 

날 제안을 하셨어요. 그 당시 대학로에서나 공연할 때, 음

향 엔지니어가 늘 제 드럼 소리가 작다고 계속 “크게 치라”

고 했어요. 아무리 힘껏 쳐도 남자 드러머들 같은 소리가 나

오지 않아 고민하던 시기였기에 아버지의 권유를 받아 찬

양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찬양팀 수련회와 매주 기도회

를 참석하면서, 이 전엔 창피하지 않던 외모에 변화가 생기

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졌어요. 졸업하고 2년 정도 후, 결

혼한 지 일주일 만에 캐나다로 유학을 떠났을 때, 드럼은 당

연히 못 할 거로 생각했는데 제가 다닌 캐나다의 작은 교회

에 드러머 자리가 비어 있었고, 미국에 처음 와서 새크라

멘토 어느 한인 교회에 다닐 때도 드러머 자리가 비어 있

었어요. 작년 7월, 임마누엘에 온 첫 주, 뮤직 아카데미 드

럼 수강 신청을 했고, 11월부터 수요 기도 예배 찬양팀 드

러머로, 지금은 1부 예배 찬양팀에서도 섬기고 있어요. 하

나님께서는 제가 가는 곳마다 드러머 자리를 비워 두고 계

셨고 유학 생활이 전환점이 되어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되

었어요. 부모님의 기도와 권유가 계기였고, 세상 음악에 대

한 괴리감과 한계를 느끼고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라고 느낄 

그때, 드럼에 대한 저의 갈망과 소망을 끊지 않으시고 하

나님이 받으실 찬양으로 연결해 주셔서 지금까지 교회에

서 드럼을 칠 수 있었고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어

요.                                                                                                                                                                                                                

예배를 위한 영적 삼투압

드럼을 그만둔 계기가 저의 아킬레스건이었던 소리가 약한 

것이었는데, 찬양 연주 때는 드럼이 뒤에서 포근하게 감싸 

주는 역할을 해야 하니까 소리가 작은 것이 오히려 장점이

었어요. 세상 음악을 할 때 부끄러워했던 약점조차 아름답

게 사용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어요. 다른 악기들

은 스스로 멜로디를 내지만, 드럼은 혼자서는 마치 꽹과리 

같은 소리를 내니까 서로 협력했을 때 비로소 아름다운 소

리를 낼 수 있는 악기라서 혼자 연습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

가 생각하는 연습은 제 마음 같기도 해요. 일주일에 3일은 

드럼 자리에 앉게 되는데, 나흘 동안 어떻게 살았고 제 마

음이 얼마만큼 예배에 있느냐가 관건이고, 예배를 생각하면

서 보내는 시간 자체가 연습이라고 생각해요. 가정과 직장 

일로 드럼 앞에서 실제 연습 시간을 따로 낼 수 없지만, 나

머지 4일은 예배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미리 찬양을 듣고 분

석하는 것이 연습인데 예배에 어떻게 적용할지가 숙제이기

도 해요. 예배자의 모습으로 준비되었을 때와 그렇지 못할 

때, 드럼 자리에 앉아 예배(찬양)를 드리면서 영적으로 가장 

많이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드럼을 통해 찬양받으시

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어 감사하

고, 제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찬양으로 받은 에너지로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에 기대가 커요. 하나님

과 대화할 때마다 열등감과 결핍이 오히려 에너지가 되기도 

해요. 말하자면 ‘결핍의 에너지’라 할 수 있어요. 매 순간 하

나님과 온 맘 다해 대화하며 찬양 한 구절 한 구절마다 하

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저의 손과 발로 드럼을 통해 하나

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길 

기도하고 있어요. 

가족, 보람, 그리고 회복된 JOY

저는 리서치 마케팅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과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할 수 있도록 한결같은 사랑으로 외조

하는 남편, 고석진 형제님께 너무 감사하지만 이제 5학년인 

딸과 네 살배기 아들에게 늘 많이 미안하죠. 부족한 아내와 

엄마를 사랑이란 이름으로 안아주고 감싸줘서 지금까지 찬

양 연주자로 섬길 수 있었으니까요. 몇 가지 생각나는 보람

이라면, 캐나다 교회에서 기념 앨범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둘째가 태어나기 2주 전까지 드럼으로 섬기

고 앨범도 만들 수 있었어요. 언젠가 주일 예배 후, 캐나다 

할머니 한 분이 “마음이 매우 힘들었는데 예배 가운데 드럼 

치는 모습을 보고 위로를 얻었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

하셨을 때나, 드럼을 배운 학생이 자존감과 사명감이 회복

되어 찬양 드러머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뿐만 아니

라 저의 자존감과 사명감까지 회복시키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캐나다에 처음 갔을 땐 ‘어떻게 하면 더 채울 수 있을

까? 하루가 48시간 일 수 없을까’하며 쉼 없이 앞만 보고 달

렸어요. 그런데 그곳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바

꿔 주시면서 지체들을 통해 주신 말씀이 JOY였어요. 하나

님께서 주신 것을 즐기고 누리는 것도 기쁨이라는 의미로 

JOY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세상 속에서 기쁨

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미국에 왔는데 어느 순간 또 바쁘게 

살고 있었어요. 작년 7월, 이곳 베이지역에 와서도 계속 바

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손 목사님께서 “직장에서든 어

디서든 기뻐하세요, 즐기면서 하세요.” 하시는데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미국에 올 때 하나님께서 제

게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신 거죠. 요즘도 바쁘게 살고 있

고 자격이 안 되지만, 편집장님의 “이번엔 기쁨호예요. 기쁨

이 두 배가 될 것 같아요.”라는 말에 마음이 사로잡혔고 인

터뷰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 무엇일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기쁘세요?’ 하고 

삶 속에서 늘 질문을 했는데… 오늘 인터뷰를 통해 ‘내 형상

대로, 너의 가진 모습, 있는 모습, 그 자체로 기쁘다’라고 위

로하시는 것 같아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새 기쁨을 주신 하

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취재  편집부 김정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기쁘세요?
하나님이 주신 세상 속에서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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